
역사학자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던 의식을 금

지한 1962년이 중요한 분기점이라

고 평가한다. 즉 세계에서 가장 기

독교적 가치를 투사하던 미국 사회

와 문화가 놀라우리만치 기독교적 

가치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함으로

써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기독교

적이고, 심지어는 반 기독교적이기

까지 한 나라가 된 계기가 됐기 때

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이제 유일하

게 남아있는 기독교의 모양은 법정

이나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의식 속

에서 그야말로 서약의 ‘의식’으로서

만 남아있게 된 성경이다. 한마디

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전에 미국은 보수적

인 “WASP”(White Anglo-Saxon 

Presbyterians)의 성경중심 사상이 

미국을 이끌어 오늘의 번영을 초래

했으며 오직 성경이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위급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리고 행동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성경을 떠나면서 무기력

해져서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도 못

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속주의

가 만연해도 이를 막을 힘이 없어

졌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성경

을 떠나고 있다. 성경을 떠나면 개

인이건, 국가이건 교회이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1963년부터 미국의 대법원

은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봉독

을 불법화했고, 1965년엔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이 동양

인 이민자를 주로 수용했는데 이 바

람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대거 몰려와 기독

교를 압도했다. 영국에서 히피족이 

들어와 콘서트로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했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구루

들이 월남전에 지친 미국의 청년들

을 포섭했다. 이에 미국의 징집 기

피자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초월명

상, 요가 등에 심취하면서 미국의 

지금까지의 기독교 문화를 부정하

고 “반 기독교적 이교도 운동”을 시

작했고 엘리스 배일리(Alice Bai-

ley)가 등장해 뉴에이지(New Age)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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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온 지구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무릎 꿇

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복
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

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
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
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
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96편 7, 10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가정사역 칼럼
김정진 사모(FBM 디렉터)

15면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3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어긴 정책 된서리

2면

리더십저널, 소그룹 리더들의 효과적인 여름철 관리 소개

여름, 재충전위한 시간으로 만들자!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그룹원

들의 피로감이다. 모임이 매주 반복되면서 소그룹의 흥미도 줄어들고 

소그룹원들의 참석률도 저조해지게 되면 소그룹 활동에 대한 동기부

여는 반감되고 소그룹 다이내믹은 사라지게 된다. 만약 내가 인도하

는 소그룹이나 동참하고 있는 소그룹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판

단된다면 소그룹을 지속성 있고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 있다. 

리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그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모

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서로가 확인하게 해

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의 남은 여정을 위해서 다시금 소그룹에 대한 

언약서를 상기시켜주거나 새로운 언약을 맺고 소그룹을 위한 기본 규

칙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만약 소그룹을 위한 언약서를 나누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더더욱 소그룹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소그룹이 서로의 팀웍을 견고히 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는지, 아니면 말씀 연구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적인 모임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

나 구제, 봉사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할 때인지

를 판단해 그 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들을 통해서 긴장감이 사라진 소그룹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더욱 역동

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분위기를 재생산해 낼 수 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소그룹에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역

팀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담임 목

회자는 소그룹을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을 맞이해 자칫 방학기간 동안 소그룹의 감각과 분

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소그룹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담이 적을수

록 좋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소그룹원들과 함께 할 수 있

는 시간을 최소 단위로 만들어본다면 그곳에서 소그룹원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기존에 형성됐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여름에 우리의 소그룹들이 알찬 시간을 보냄으로 소

그룹 열매가 더욱 아름답게 맺혀지길 기대해본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울러 2012년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 가까이 오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

느라 바빠지면서 여름 행사에 집중하는 반면 대부분의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들인 구역, 목장, 순예배들은 잠시 방학에 들어가게 된다. 

소그룹 모임들도 방학에 들어가는 이 무렵에 소그룹 구성원들에

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소그룹 모임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모임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목표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다. 이와 함께 과중한 사역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영적, 육체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여름 방학이라는 시간이 후반기 

소그룹 사역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의 유기성을 단

절시키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된다.

기도, 공립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교내 기도금지 50년 만에 역전되는 하나님의 복귀현상 보도

미국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한 번에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은 하나님과 성경은 공립학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Engel v. Vitale). 바로 정부와 종교가 하

나됨이 정부를 파괴할 수 있고, 종교를 비하시킬 수 있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공립학교에서의 일체 기독교적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판

단이었다.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면서 자라나는 미국의 후손들은 건국자들이 믿었고 지켜왔

던 영적 유산들을 물려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됐다. 

1963년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경건이나 예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는 안된다는 이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퇴출 감행을 판결했다. 오직 객

관적인 혹은 학문적인 이유로 종교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지만 성경은 학교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

러나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성경과 기도가 학교에서 사라진지 50년 만에 

공립학교에서는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늘고 있다.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

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사회는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킨 이후 오히려 종교가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교양이란 점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자 콜럼바인고교 총기 살인

사건처럼  치명적인 살인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는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진 50년의 결

과는 어떠한가(50 Years Without Official School Prayer)는 제목의 기

사에서 공립학교에 반드시 기도와 성경의 복귀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도

한다.

교내 기도운동이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7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사회

가 고령화하고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억제 정책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

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바로 

한 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해안 지역

의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 우려 

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 49만1273곳이었던 초등학

교 수가 2010년 말에는 25만7140곳

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청년 노동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

들면서 임금 상승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

국 농민공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지

난해 월 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21% 

상승한 2,049위안(약 360 달러)을 

기록했다.

고령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2010년에 전체 인구의 13.3%를 차

지해 2000년보다 2.9%포인트 높아

졌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6.6%

로 6.3%포인트 낮아졌다.

그 이유는 바로 13억 인구대국인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도입이 지난 

30년 동안 철저하게 인구 억제를 해

왔기 때문이다. 소수민족 등 일부 예

외를 제외하고 각 가정이 단 한 명

의 자녀만을 낳도록 하는 강력한 인

구억제책을 도입할 당시, 중국 공산

당은 “30년 뒤에 인구증가가 완화되

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업과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여론을 설득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성비 불균

형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탓에 재

검토 조짐도 보인다. 따라서 중국 정

부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장수, 

저장 등 5개 성에서 내년부터 ‘한 자

녀 정책’을 완화하는 실험방안을 검

토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5년

쯤 뒤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실시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시한

폭탄’으로 꼽힌다. 중국고령화위원

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

체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 60세 이

상 인구는 1억6700만명(12.5%)에 

이른다. 노인부양이 혈족에 의해 대

부분 이뤄지는 터라 외동아이 한 명

이 향후 부모와 네 명의 조부모 등 

총 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경제발전에 따라 젊은 부

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

지고 있다. 노동인구도 2025년 이후 

해마다 100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것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녀 정책으로 여아출산이 기

피되며 나타난 극심한 남초(男超)현

상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초 발표된 

한 연구는 결혼적령기 남성 2400만

명 이상이 2020년에 짝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5년에 

발표된 마지막 국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성비는 남자 119명 대 여자 

100명꼴이다.

이처럼 30년 동안 발효된 ‘한 자

녀정책’은 오직 중국에만 있는 ‘인구

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 중에서 가

장 문제가 많은 적정 자녀 수를 초

월해 아이를 낳았을 떄 부담해야 하

는 ‘사회부양비’가 바로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결국 쟁점이 되고 있는 과연 어떤 

경우부터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

분이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 법에 명

시된 부분을 보면 6가지 벌금을 내

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각 성(省, 조금씩 법 조항이 다

름)의 법 규정을 어기고 초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 △정식으로 혼인

신고 하기 전 아이를 낳은 경우 △

입양 시 성(省)에서 정한 법 조항에 

어긋난다든가 불법적으로 입양해 

양육하는 경우 △재혼해 아이를 낳

을 경우 법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 

△중국국적을 가지고 출국해 낳은 

경우, 台(대만)，港(홍콩)，澳(마카

오) 주민과 결혼해 자녀를 출생 시 

국가의 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 외

에 국민이 국가법에 위배되는 자녀 

출생을 했을 때

따라서 “임신”은 더 이상 중국인

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 아니

라 두려움과 재정적 상실을 의미하

는 것으로 대체됐다. 쌍둥이를 임신

했을 때는 더욱더 기쁨보다는 버거

운 벌금과의 싸움을 예상해야 할 정

도이다. 당장 벌금을 내지 않거나 

연체가 되면, 인구조절국 공무원들

이 공안과 같이 집을 찾아와 가구

를 부스고 온갖 횡포와 으름장을 놓

을 정도로, 30년 동안 발효된 악법

은 중국 보통 사람들을 힘겹게 만

들고 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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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하고 번성하라”성경어긴 정책 된서리 “멤버 위해 매일 기도하라”
“올해 가족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인

사가 오고갑니다. 이미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과 함께 모국방문 등 여행을 떠

난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집 저집 휴가 

떠났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

로 가지”하는 생각이 적지 않은 스트레

스가 되기도 합니다. 1-2주 또는 2-3일

이라도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

이 너무도 바삐 돌아가는 삶의 테두리

를 잠시 벗어나면 잊어버리고 살던 귀

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이용해 산과 바다, 사막과 호수로 나아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

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보노라면 이 귀

중한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의 생각이 듭

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이 바삐 돌아가는 그 세월동안도 자연은 

말없이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오염되고 복잡한 세상을 감싸

주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에 고마운 생

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휴가여행의 중요성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곳을 다

녀왔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을 보고 느끼며 얼만큼 삶의 활력

이 재충전이 되어서 돌아왔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취욕

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피곤해진 심신을 이끌고 떠나는 휴가의 계획마

저 짧은 시간동안 무리를 해서라도 될수록 많은 곳을 돌아보겠다는 생

각은 시작부터 피곤합니다. 피곤한 일상생활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입

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생동력은 바른 삶의 목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용한 명상의 시간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들, 함께 둘러앉아 바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가

족 대화의 시간, 기도하고 떠나며, 도착하여 기도하고, 온가족이 호텔

이나 텐트 안에 둘러앉아 찬송과 기도의 간단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

는 시간으로 짜여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천의 휴가가 되리라 생

각합니다. 하루 밤쯤 밖에 나가 장작불을 피워놓고 온 가족이 다소곳

이 둘러앉아 무수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

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사람 한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

금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심을 느끼고 노래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에는 시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로 하나님

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삐 돌아가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휴가나 영성

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

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던지셨던 물음들입

니다. 이 물음들에 스스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삶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안목

으로 점검해보는 귀한 영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꼭 기도원에 들어

가 앉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즐겁게 뛰노

는 아이들, 지는 해의 저녁노을 등을 바라보면서 틈틈이 질문에 답해 

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1. 네가 어디 있느냐? (창3:9).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인간을 향하여 처음 던지셨던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2. 네 아

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4:9).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이웃들과

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3. 무

엇을 구하느냐? (요1:38).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지

를 생각하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 

16, 17).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물음입니다. 

위의 질문을 묵상하며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 때에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힘찬 믿음

과 결단의 열매를 얻는 휴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해 휴가는 어떻게?

시론

이코노미스트, 중국 30년 시행‘한 자녀정책’역풍 소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따라 경제성장에 악영향

“자녀 초과생산시 벌금=사회부양비”로 “임신=공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정부 정책으로 억제한 중국이 된 

서리를 맞고 있다. 중국 정부가 3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모든 문제가 인구에서 나온다고 평가할 정도로, 중

국은 한때 인구문제로 인해 환경문제, 자원문제, 인구밀집현상들이 나타

났으며 경제가 낙후된 70년대만 해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인구

가 급성장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많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고 국가

는 인구증가를 제한해야 하는 원칙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녀의 초과생산시의 벌금” 즉 “사회부양비”를 제정해 시행했다. 한마디

로, 자녀를 법에서 제정한 인원이상을 낳으면 사회공공자원의 낭비와 경

제 발전에 저해가 되기에 이를 벌금으로 충당시키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펼

친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바로 이 정책이 중국 사회를 더

욱더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Consequence of 

the one-child policy: Perils of motherhood).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얼리는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는 

멤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

초적인 지침이지만 그는 기도의 유

익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그룹 리더가 

얼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의 중요성

을 깨닫고 기도를 할 때 왜 그 소그

룹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 질 수 있

을까? 

리더가 기도의 모범을 보였을 때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

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범을 보

았으니 멤버들은 조금씩 모방하며 

자신들도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될 것

이다. 멤버들이 점차 기도하며 무릎

을 꿇는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이렇

게 기도의 습관을 키워가다 보면 얼

리가 말하는 기도의 유익함을 멤버

들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기도가 일상 속에서 시간과 에

너지를 절약하게 해준다는 사실, 기

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다

는 사실, 기도가 꼭 필요한 통찰력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 이 외에도 얼리

는 기도가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

요한 무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데 이리도 유익한 기도가 소그룹을 

더욱 하나로 연합시켜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멤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

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도의 끈은 소그룹을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재료라 할 수 있는 사

랑의 실제이기도 하다. 한 멤버가 다

른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에 

정해 놓은 시간에 다른 지체들의 얼

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 속에 지

금 해결돼야 할 문제들, 그리고 그

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멤버를 향하여 가

지신 자신의 사랑을 기도하는 사람

에게도 보여주신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소그룹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

는 것이다.

교회 현장에서도 한 주간 동안 못 

보는 것도 아쉬워하는 소그룹 멤버

들은 모임 장소로 들어오자마자 서

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그냥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보

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난 한 주

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지냈던 일들

에 대해 확인하고 때론 감사의 찬양

을 또는 더욱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속한 소그룹에서는 지금 

기도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을까? 

<2면에서 계속>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간절하게 원

하는 부모들은 이혼을 하고 친구나 

지인과의 긴밀한 협조로 재혼이라

는 편법까지 동원해 아이를 낳는 기

현상까지고 발생하고 있을 정도이

다.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 정부가 인

구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 

그러나 예외조항이나 여러 가지 법

망을 피할 수 있는 조항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미국을 제치고 향후 경제발전의 대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발목

을 잡고 있다. 너무 강압적으로 제

정된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중국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

다. 몇 십 년을 고민해서 만든 인간

의 법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전적

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든 법은 결국 

한계에 봉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

나님께 매달리는 정부, 국가 지도자

가 필요한 것이다.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광기에 가

까운 폭력 사태들이 등장하기 시작

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서 대규모 살상 사태로 이어지는 총

기 관련 사건들까지 연속으로 발생

하기 시작했다. 바로 학교에서 하나

님도 성경도 그리고 기도까지 금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 공립

학교에 성경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에 따르면 

미국 37개 주 460개 교육구에서 성

경 교사를 채용, 공립학교에서 성경

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도 60% 이

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

지한 1963년 연방법원 판결에도 불

구하고 성경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63년 판결은 “일반적인 교육 프로

그램의 일부로서 종교나 성경에 대

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헌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 판결 이후 미국의 학교에서

는 종교 교육 과정이 사라졌지만 90

년대에 이르러 복음주의자들을 중

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성경 

교육 과정이 개발됐으며 이들의 노

력으로 성경 교육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타임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기독

교 교육을 금지시킨 이후 오히려 종

교가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교

양이란 점을 깨닫고 있다. 셰익스피

어 작품에는 성경이 1300번 인용됐

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정의가 강

물처럼 흐르는 사회”라는 표현도 성

경을 모르면 그 느낌을 알 수 없다. 

창조론과 진화론자들의 논쟁도 창

세기 1-2장을 읽지 않은 사람은 내

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40여년 간 성경 교

육이 금지되면서 미국인들의 ‘종교 

문맹’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갤

럽 조사 결과 미국인 중 절반이 4복

음서 중 한 권의 이름도 제대로 알

지 못했으며 성경의 첫 번째 책이 ‘

창세기’라고 대답하지 못한 사람은 

절반이 넘었다.

타임도 성경 교육 확산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 타임은 “조지 W 부

시 대통령이 성경을 지나치게 자주 

인용한다는 점 때문에 성경에 정치

적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당조차 성경을 인용한 선거운

동이 더 효과적이란 점을 깨닫고 있

다”면서 “성경은 우리의 언어를 깊

이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지

적했다.

결론으로, 콜럼바인고교 총기사

건으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Darryl 

Scott)가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증

언한 기도가 바로 미국에 왜 하나

님이 필요한지를 결정적으로 일깨

워준다:

Your laws ignore our deepest 

needs/your words are empty air./

You’ve stripped away our heri-

tage,

you’ve outlawed simple prayer/

Now gunshots fill our classrooms 

and/precious children die./You 

seek for answers everywhere/

and ask the question “why?”/You 

regulate restrictive laws/through 

legislative creed./And yet you fail 

to understand/that God is what 

we need.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던 소그룹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들

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다른 이

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유대감을 

갖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그룹

의 멤버들이 꾸준히 만남을 갖고 

관계를 유지해나가기에는 역부족

이다.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소

그룹 외에 일반 소그룹에서도 유

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통분모

를 찾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

요하다는 것을 금새 소그룹 지도자

는 발견할 수 있다.

NCD의 데이브 얼리는 “성공하

는 소그룹 리더의 8가지 습관” 중

에 소그룹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

는 소그룹 리더의 습관들을 제시한

다. 얼리는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

의 비전과 방향성 제시하는 것 다

음으로 기도를 가장 중요한 리더의 

습관으로 손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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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보답

하며 감사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옛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좋아하

는 임금님이 한 번은 맛이 기막히게 좋

은 요리를 잡수신 후 감탄을 했다. “이

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맛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

든 요리사는 세계 제일의 요리사임에 

틀림없다. 그에게 많은 상을 주어야겠

다.” 그러면서 요리사를 불러들여 칭찬

을 아끼지 않았다. 요리사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금님, 칭찬해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

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

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해주시려거든 좋은 야

채를 많이 파는 채소장수를 칭찬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그렇다고 생

각되어 채소장수를 궁정으로 불렀다. 채소장수는 임금님으로부터 칭

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좋은 야

채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임금님이 이번에는 농사꾼을 불렀다. 농사꾼은 임금님으로부터 자

기가 농사한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

다. “임금님, 그것은 틀립니다.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지요.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

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저는 대대

로 농사꾼이었기에 봄에 씨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알

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입지요. 제가 가꾼 야채가 좋았다는 

칭찬과 감사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

다고 생각합니다요.”

시편에 보면 시인은 자기 영혼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라고 권고한 후에 자신이 “사죄함 받음, 

병 고침 받음, 생명을 구속해 주심,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워주심, 소원

을 만족케 해주심, 새롭게 해주심” 등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

사하였다(시103:1-5). 

나폴레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이다. 어느 날 그는 교문 앞에서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그 사과가 너무도 먹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나폴레옹은 그 아주머니한테 다가갔다. “

사과가 먹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나폴레옹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과장수 아주머니는 사과 한 봉지를 담아 나폴레옹에게 주었

다. 세월이 흘러 나폴레옹은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 장군은 어느 날 정

원을 거닐다가 옛날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머리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는 지갑에서 100프랑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꺼내 품 안에 넣고 그 

오래 전에 만났던 사과장수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때문에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 접니다. 저예요. 절 모르

시겠습니까?” 사과장수 할머니는 나폴레옹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

다보더니 무릎을 쳤다. “맞아!! 그….” “그렇습니다. 접니다. 그때 할머

니께서는 제가 사관학교를 다닐 적에 사과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자, 사과 한 봉지를 거저 제게 주셨죠. 그때 먹어본 사과처럼 달콤하

고 맛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품안에 있던 100프랑을 꺼내어 

할머니께 내밀었다. 순간 할머니는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이렇

게 말하였다.“이보게, 청년! 자네는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

각하나? 정말 은혜를 갚으려면 은혜로 갚아야지.” 

사람이라면 남에게 받은바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은혜는 돈보다 더 귀한 은혜로 갚아야 한다. 하나

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바 은혜를 깊이 생

각하며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도 남에게 은

혜를 베푸는 것이다. 은혜를 입고 갚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할 뿐만 아

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

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나 또한 남에

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새소망 칼럼“멤버 위해 매일 기도하라”
리더십저널, 데이브 얼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소그룹 리더의 최고 원리 소개

“기도의 끈은 소그룹 묶어주는 

   가장 튼튼한 재료인 사랑의 실제”

기도, 공립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쓰신 전광목사님

이 또 한권의 책을 쓰셨는데 바로 ‘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라는 책이다. 워너 메이커

는 1800년 후반에 그리고 1900년 

초에 백화점으로 미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 온 

사람이라서 성경이 그를 만들어 왔

다고 존

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 책에 부제

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

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 제목을 보고 “그렇

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

코 침몰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

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

가 51세가 되던 어느 날 벤저민 헤

리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체신부 장관직을 맡아 달라는 요

청을 받았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그 대통령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했

다.  ”저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

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

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장

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거나 주일학교 교사

직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저는 그 장

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일성수할 수 

있도록 하겠네 그러면 그 자리 수

락하겠나?”그랬다는 것이다. 그래

서 결국 그는 1889년 미 합중국 체

신부장관직을 수락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를 비난 하듯이 이 나라

의 장관직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보

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

더란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기자님! 장관직은 몇 년 하다 

그만 둘 부업에 불과하지만 주일학

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하는 

저의 본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

는 사람의 직업관이다. 정말 그렇

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던지 간에 크리스쳔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본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직업은 내 

인생의 본업을 위해서 먹고 사느라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

신 본업이 하나 따로 있는 데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

로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

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뒤틀릴 때가 

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힘

들고 고통스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

에 대한 신뢰가 자꾸 뒤틀릴 때가 

있고, 그만 무너져 내릴 때도 있다. 

그 때 신앙의 뒤틀림을 막고 그 신

뢰를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카포 다

스트로(피아노에 쓰이는 쇠막대로 

뒤틀림을 막아주어 오랫동안 변함

없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가 있어야 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굳게 

잡아 뒤틀림을 막아주는 카포 다스

트로!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5장 1절이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준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라고 했다. 베드로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축복을 받기까지 뒤틀리거나 흔들

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

었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

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

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명

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기 때

문에 그 인생의 고깃배에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옆으로 

밀쳐 내면서 그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말씀사랑에 대한 열정이다. 그

래서 히브리서에는 마지막 때 모이

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 이 가

까움을 볼 수 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

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이다. 마

치 키가 작은 삭게오가 주님의 얼

굴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 뽕

나무로 올라가기까지 한 것처럼 그

렇게 간절한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우리 인생은 틀림

없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하

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리시기 때문

이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이십

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건들은 “

예수의 구속”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를 선택

하실 때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밤이 맞

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

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을 내리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

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하고 돌

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

지도록 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또 다

른 성공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놀

라운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

니다.

  첫째: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으

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주님은 “이후로 너

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많은 

지성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마다하

시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택하

셨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

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라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련

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

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

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

나님,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

여 있는 것을 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

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죄

인입니다.”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

으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

손하고 진실하게 뉘우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님의 

위대한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남편

이 다섯이나 있는 부도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들은 다 

쉬고 있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

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그의 죄

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

투성이의 부도덕한 여인임에도 불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

마리아 성의 최초의 제자로 삼으셨

던 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 낙심하

고 돌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

실한 종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지

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둘째:  그물을 씻는 어부들입니

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낮 보다 밤에 나가야 고

기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어부 시몬은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빈 배로 돌아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하

지만 여기에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

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

를 의미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

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

지 어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도 실패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역사

적으로 볼 때, 단 한번의 그물을 쳐

서, 단 한번의 시도로 성공한 사람

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패에 실

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

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게 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

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

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Thomas 

Edison)은 저능아라는 이유로 초

등학교에서 쫓겨났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는 천여 가지의 발

명품을 만들어 인류 문명에 큰 공

헌을 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

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ien) 

은 4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고 

7살 때 까지 글도 읽을 줄 몰랐지

만, 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

다. 베토벤 (L.von Beethoven) 은 

학교 다닐 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에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Walt Deseny) 는 너무 가난

하여 교회 지하실에 쭈그려 앉아 자

신을 비관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지

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키 마

우스 그림을 그려 마침내는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이 지구상에

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

는 베드로의 도전 정신을 본받으시

기 바랍니다. 

  셋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눅5:4절)말씀하셨습니다. 그리

고 그물을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배가 가라 앉을 정도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는 말씀

과 같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

니다. 세상은 먼저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

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

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

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

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

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어

부들은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

았기에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과 경

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벽

을 만났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인간

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

으로 말미암아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믿을 때 

풍성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

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지식

이나 경험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빈 그물, 빈 배로 굶주리고 회

의와 의심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

습니다. 누구든지 도전 정신이 없고 

내일을 위해 그물을 씻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한계성

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체험

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영

적인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

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

다. 전쟁 중에 병사는 질문하지 않

습니다. 오직 명령에 충성합니다. 

충성할 때 필승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

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을 감

고 그물을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께 내 인생의 그물을 맡겨야 합니

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

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

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따

르겠나이다. 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 져

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게 세상을 이끌라고 명령 하셨습니

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

라.  내 양을 먹이라. 고 명령 하셨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의로운 목자가 되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리고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이스라

엘을 깨우고.  세상 최고의 권력 로

마와 맞섭니다. 세상 중심에서 어둠

의 무리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

의 복음을 외칩니다. “주는 살아계

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

니다”. 주님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 외쳤습니

다. 여러분 그물을 깨끗이 씻고. 선

한 기회를 찾으십시오. 말씀에 순종

하십시오.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위

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

로 축원합니다.

푸/ 른/ 초/ 장 
이성모 목사 

(의정부 은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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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1-11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지난 6월 18일 이민신학연구소와 

남가주한인목사회가 공동으로 주관

하는 이민신학심포지엄이 있었습니

다.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목

회”라는 주제로 다음세대 목회자들

을 트랙 강사들로 세워 아주 보기 드

문 아니, 아직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

았던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우선 늦

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척

세대와 차세대목회자들이 함께 모

여 다음세대목회를 위한 심포지엄

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시도요,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시간

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토의가 이

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있었지

만 대체로 문제점들만 들어내어 놓

고 대책이 없이 심포지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차세대목회자 

Presenter들의 대부분이 거의 공감

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척세대로부터 받은 상처

들을 조심스럽게 털어 놓았습니다. 

대체로 1세대 목회자들이 먼저 다

음세대 목회자들에게 손을 내밉니

다. 함께 목회하자고 말입니다. 그런

데 목회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대

체로 토의가 없이 명령을 내리고 순

종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

척세대(부모세대) 목회자들의 헌신

과 영성 그리고 열정은 다음세대가 

배워야할 부분이지만 의식구조와 

대화하는 방법과 사역현장에서 목

회방법 등은 아주 괴리감을 느낀다

는 것입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

르기 때문에 오는 소통의 문제가 가

장 큰 공통점으로 들어났습니다. 여

기에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

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누

가 먼저 개척세대와 차세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

들은 그 주범을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진단했

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데 한

국의 경우 부모세대와 다음세대가 

한국말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

고 있음에도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의 단절 문제가 생겼으며 다음세대

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또 다른 이유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

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점을 언어가 아닌 또 다른 데서 찾

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

른 나라에서나 부모세대와 다음세

대 사이에 괴리감을 주는 가장 큰 원

인은 바로 문화의 차이에 있습니다. 

결코 언어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입

니다. 우리가 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부족한 영어를 구사해도 의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언어는 표정과 손짓과 발짓 등 표현

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정이 아

주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이 가로 막고 있

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

다. 우리 부모세대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을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

겠습니까? 하물며 부모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라”라

고 강요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 중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말

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매우 기대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이 낳은 세계

적인 목회자를 모신 적이 있었습니

다.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

고 있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

는 중에 갈수록 자녀들의 의식구조

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내 사전에는 세상이 아무

리 변해도 내 자식들은 내 말대로 해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들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저는 한참동안 생각했습니

다. 과연 자녀들이 착한 것인지, 아

니면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과

연 이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갈까? 

하는 염려가 동시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선교를 계획

하고 선교지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특히 문화적 언

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

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문

화적 언어를 몰라 불행하게 순교한 

일들이 빈번했던 과거를 알 것입니

다. 마치 고양이와 개가 꼬리를 올

리고 내리는 것의 감정표현이 서로 

달라 만나면 싸우듯이 말입니다. 그

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세

대를 문화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선

교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적 언어 즉 생각하는 방법과 대

화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 그리

고 사역을 계획하고 여러 사람이 함

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등을 

잘 알아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

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순종만

을 강요한다면 언젠가는 그들은 떠

나고 말 것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세

대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떠나

고 있는 ‘조용한 탈출’은 계속될 것

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교회에 머

무르게 하고 싶다면 아니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유산과 교회와 선교

를 우리 자녀세대가 계승해 가기를 

진실로 바란다면 우리 자녀들을 선

교지로 생각하고 선교하는 심정으

로 전략을 세워야 만이 해결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Presenter들이 언급

한 공통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막

연한 방향제시를 세대 간 문화 및 

언어 차이를 극복함으로 개척세대

의 영성을 차세대가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두 세대 간의 갈등문제

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지를 

모으자 한 Presenter가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복

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갈등이 존재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이나 서

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대립하는 갈등은 있었

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의 갈등 또

는 이방종교나 문화와의 갈등이 있

었지만 그 갈등을 넘어 복음은 계속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오늘의 모든 문제도 성경적 방법

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

니다. 질의할 시간이 없어 현장에서 

물을 수가 없었지만 저는 지금 이렇

게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성경적 방

법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개척세

대와 차세대 간의 갈등문제의 성경

적 해결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교육학자 겟츠의 이론에 

의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

렇게 제시했습니다. 3가지의 렌즈

에 의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니까 Historical Background와 

Cultural Background와 Biblical 

Background에 의해 객관적인 타당

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

수님의 사역을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의 

보좌와 문화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낮고 천한 신분으로 그리고 세상 문

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

께 더불어 사셨습니다. 얼마나 우

리를 이해하려고 하셨으면 우리와 

100% 똑 같은 몸을 입으시고 배고

픔과 아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

과 고통을 다 겪으셨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

가 구원받고 천국생활을 할 것인가

를 가르쳐주셨으며,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

시 살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

다. 

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구

원 받은 자로서 사명을 따라 다음세

대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

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무

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들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

고 그들과 같아져야합니다. 결코 우

리 부모세대의 생각과 방식을 강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

랑하고 양육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

여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을 위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사

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본 대로 그대로 할 것입

니다. 아직 우리 부모세대가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

데 말로 가르친다면 과연 얼마나 열

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교육방법에

서 가장 위대한 교육방법은 사제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듯이 말입니

다. 		  <15면으로 계속>

Q: 저는 현재 신학교를 졸업한 부목사로 머지않은 장래에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격이 곧고 정확해서인지 남과 인간

관계를 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폭 넓게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에서

는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야 하는지요?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목회는 영혼을 다루는 복합적인 종합 예

술이기에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프로이기에 폭넓고 따뜻한 인간관계

의 기술이 사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목회자는 먼저 좋은 멘토가 있어 멘토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

의 내공을 배워야 한다. 항상 나보다 한수 위인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선배나 존경하는 목사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줄기차게 좇아 다니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목회철학을 배워야 합니

다. 그들에게도 물론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보면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목회를 하다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

제에 봉착했을 때는 반드시 나의 멘토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

다. 그래서 그들의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온 충고와 지혜를 잘 받아들

일 때 젊은 목회자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멘토를 다양하게 사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좋은 친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멘토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도 

교단과 신학배경, 교회크기를 초월해서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평생 함께 가는 목회자 친구들을 만

들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공격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석에서나 설교에서 함부로 다른 목회

자, 다른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습관은 절대로 안됩니다. 한국에

서는 자기와 조금만 신학이나 목회 방향이 다르면 너무나도 쉽게 이

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이 달

라도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무서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왕따시

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품은 반드시 버

려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목회에도 그렇듯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폭넓게 품

어야 합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항상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려고 했

습니다. 내가 생각 한 것만이 옳다고 할 때는 항상 인간관계가 삐꺽대

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항상 조

금 손해본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말로 바보같이 살

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력은 날카롭게 사람대하는 태도는 좀 모자란 

듯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목사라도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

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멘토, 친구, 인간관계...져주는 게 이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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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5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교 육 칼 럼

부모 자녀 세대 소통부재 괴리감은 문화적 차이가 원인

복음전달매체는 시대와 문화적 환경...성육신 방법으로 접근



므루(Mru)

족은 주로 인

도, 방글라데

시, 미얀마 세 

나라가 교차

되는 곳에 살고 있다. 일부는 방글

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산지(Chit-

tagong Hills)의 열대삼림에 있는 

약 200여개의 마을에 거처하고 있

지만 실상 대다수 므루족들이 서

부 미얀마의 아라칸 요마(Arakan 

Yoma) 주(州) 평야와 산지, 또 북동

부 인도의 잘파이구리(Jalpaiguri)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모국어는 므루(Mru)어로 불린다. 

방글라데시의 므루족에게는 자신

들의 언어와 연관된 전설이 있는데, 

“토라이”(Torai-the great spirit)

라는 위대한 영적 존재가 므루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문자를 주었

으며, 우연히 자신들만 제외됐다는 

것. 그래도 여전히 그 신이 자신들

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믿는다. 

므루족은 상당히 고립된 민족인

데, 이는 국가정책으로 전략적인 국

경지대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외부인들이 그 땅을 사들이지 못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대규모 군대에 의해 

축출된 벵갈 농민군들이 오히려 그 

일대 전략지대로 숨어들어갔으며 

므루족은 군비들로 무장해서 그들

과 맞서 대항했다. 

삶의 모습 

대다수 므루족은 농부들로 일찍

이 관개농법을 이용한 벼 농사법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계단

식 밭에서 화전농법을 계속하고 있

다. 따라서 2년마다 한번씩 새로운 

땅을 찾아 옮겨다녀야 하는 반유목

민 생활을 하는 셈이다. 남녀가 공

동으로 밭일을 하며 쌀은 미얀마 므

루족에게 가장 주요한 작물이다. 

므루족의 자연환경은 풍부한 재

목과 수력전기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지식 

부족으로 경제상황을 전혀 개선시

키지 못하고 가난한 농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가난

을 “토라이”가 운명적으로 준 것으

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급자

족이 가능한 자신들의 생활에 자부

심을 느낀다. 므루족 각 가정에서

는 자기들이 쓸 물건을 직접 만들

고 다른 필요한 물건은 평지에서 열

리는 주말시장에 가서 목화를 팔아 

옷, 소금, 칼, 그릇 등을 얻는다. 므

루족은 대체로 목재 또는 대나무 등

을 이용해 집을 짓고 가축들도 집

들의 튼튼한 기둥아래서 밤에 추위

를 피한다. 

므루족 사회는 씨족이나 혈연집

단으로 나눠지며 외부사람과 결혼

하기도 한다. 촌락공동체는 민주정

치를 한다. 촌장이 있지만 명목상의 

권위를 지닌 정도이며 적당한 교육

시설은 없다. 청년들은 16세가 되

면 머리카락을 변발로 꼬아서 사

람들의 이목을 끌며 터번 위에 장

식용 꽃 모자를 쓰기도 한다. 청년

들은 대개 배우자를 자유로이 선택

하지만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야 한

다. 혼전성교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

용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결혼을 해야 한다. 일단 부부가 여

러 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면 분가

한다. 

므루족 남자들은 농사일 외에 주

로 대나무 공예품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다. 므루족 여자들은 특히 수

제품 보석이나 장식품 치장하기를 

즐겨한다. 

신앙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므루족들

은 실제 불교적 요소가 섞인 토속

신앙을 가진다. 불, 물, 숲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토라이”의 전설에 얽

힌 믿음이 그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므루족

의 조상들은 다른 부족들이 모두 문

자와 생활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알

고 위대한 영, 토라이에게 소를 제

물로 바치며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규범과 문자를 줄 것을 청했다. 토

라이는 바나나 잎에다 규범들을 적

어주었지만, 악한 동물이 그 바나나 

잎을 먹어버렸고 므루족은 다시 불

행하게 됐다. 이 설화를 기념하기 

위해 소를 바치는 축제가 매년 이

틀 동안 벌어지는데, 이 축제가 므

루족들의 가장 큰 연중행사이다. 미

얀마의 므루족은 불교의 영향을 강

하게 받았다. 약 95%가 불교도이지

만, 정령숭배사상도 지키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므루족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곤궁한 종족이다. 가난과 문맹

에 묶여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비

참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들을 향

한 토라이신의 뜻이라는 생각에 붙

잡혀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인

도의 므루족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

체가 몇 있지만 현재 미얀마의 므

루족을 섬기는 선교단체는 없다. 더 

많은 사역자와 기독교방송들, 므루

어로 된 복음자료들이 절실히 필요

하다.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앞서 

지난 2007년 한 누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실제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 율법(샤

리아)을 도입, 음주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오직 소수의 기독교

인들만이 이 같은 `금주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음주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란으

로 밀반입되는 주류는 해마다 6천만-8천만ℓ에 달하

며 이 가운데 ¼ 정도만이 경찰에 압류되고 있다고 이

란 당국은 밝혔다.

한편 이란에서는 음주 외에도 살인과 강간, 무장 강

도, 5㎏ 이상의 마약 거래 등을 중죄로 간주,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란 경찰은 전날 마약 밀반출 혐의

로 일본인 4명을 3개월째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국

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최소 360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 중 ¾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

형당했다.

이라크 유력 성직자, 총리 퇴진 촉구

이라크 정국에 결정적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지지자

들을 갖고 있는 시아파 성

직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

(사진)는 24일 누리 알 말

리키 총리가 개혁에 자신이 

없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강경노선을 유지해 

온 알 사드르는 이날 시아

파의 성지로 꼽히는 나자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

해 시아파 정부가 그동안 소수세력을 소외시켰으며 

법률 시스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며 정권 퇴

진을 요구했다.

알 사드르는 현재 정국을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어

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

체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온 의원 40명에게 알 말리키 

총리 불신임안을 찬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

면 다른 정파들도 가세해 정권 퇴진에 필요한 163표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 사드르는 “알 

말리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싶지 않다. 처음

이자 마지막 요구는 개혁이며 다른 세력들을 소외시

키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총선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

하고 알 사드르의 지지에 힘입어 정국을 운영해 온 알 

말리키 총리로서는 알 사드르의 이번 발언이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알 사드르는 “수장이 개혁

되면 그것 이상의 모든 것이 개혁된다”고 지적하고 “

총리 불신임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불신임안

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신임이 정부의 의무 수행을 늦

추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가 전체의 이익

을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며 소수 집단

이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지적은 이미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고 

알 사드르는 강조했다. 알 사드르의 이런 경고에 대해 

알 말리키 총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

나 불신임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부결될 것이

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미동부 해수면 지구 온난화로 급상승

미국 동부 해안의 수위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상승해 홍수 등의 위험에 직

면하게 됐다는 경고가 나왔

다. 에스버리 샐린저 2세 등 

미국 지질조사국(USGS) 소

속 연구진은 24일 저널 ‘네

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

린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

로 미 동부 대서양에 면한 해안 지역 955㎞가량이 해

수면이 높아지는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대서양 수위는 지난 1990년 이후 전 세

계 다른 곳보다 상승률이 3∼4배가량 높은 데다 그 속

도도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샐린저 연구원은 지

난 1950년을 기점으로 해수면을 관찰해왔으며, 이 결

과 1990년부터 해수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 이후 세계 해수면은 약 5㎝가량 높아

졌지만, 물난리가 자주 발생하는 버지니아 주 노퍽의 

해수면 상승폭은 12.19㎝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의 해수면은 9.4㎝, 뉴욕은 7.11㎝나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그린

란드와 남극 서사면의 얼음층이 녹아내리면서 해수

면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살 소년에게 목사 안수? 자질 논란 

[미션라이프] 미국에서 

11세 소년이 목사 안수를 

받아 예배를 인도해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에스겔 

스토다드(11)는 미국 메릴

랜드 주 오순절 교단의 한 

교회에서 주일 11시 설교

를 맡고 있다. 그는 목사인 

양친이 개척한 가정교회에

서 지난 5월 목사 임명을 받았다. 그는 안수를 받기 전

인 7-8세 때부터 예배를 인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

다. 그는 예배 인도뿐 아니라 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설

교도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스토

다드는 하루에 3-4시간씩 성경 공부에 매진하면서 목

회 준비를 하고 있다. 

스토다드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있어 나이는 중요

치 않다”며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얼마나 강렬한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이다”고 강조했다. 그의 부모 역시 “하나

님은 스토다드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주

셨다”고 간증했다. 해당 교회의 교인들은 어린 목사의 

목회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인의 수도 날로 늘

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양각색이

다. ABC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스토다드의 목사 안수 

소식을 전하며 찬반 여론을 전했다. ‘목사를 하기엔 너

무 이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자칫 가

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

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다.

꼬마 목사의 자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카논 팁톤이라는 이름의 4살배기가 가족

교회에서 옹알이 하듯 설교해 논란이 됐다. 

“미대선 누가 이겨도 살림살이 그대로”

미국민 과반은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버

락 오바마 현 

대 통 령 이 나 

밋 롬니 공화

당 대통령 후

보 중 누가 이

기더라도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AP통신/GfK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승

자가 실업 현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는 “거의 없다”거나 “아예 없다”

고 밝혔다. 또 55%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문

제 해결에도 어느 한 쪽의 승리가 “단지 조금 영향을 

주거나 거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32%

에 그쳐 2007-2009년 경기후퇴(리세션) 이후 경제 전

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두 후보가 모두 경제난을 극복

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

는 이들의 처방 계획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최근 워싱

턴포스트(WP)/ABC 뉴스 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

는 것이다.

이란, 음주 누범 2명에 사형 선고

이란 법원이 금주

령을 3차례 어긴 죄

목으로 기소된 시민 

2명에게 사형을 선

고했다고 반관영 뉴

스통신 ISNA가 25

일 보도했다. 이란 북서부 코라산라자빈 주법원의 하

산 샤리아티 재판장은 전날 “술을 마신 혐의로 3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면

서 “형이 확정되는 대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 이들이 이미 2차례 음주가 적발돼 각각 채찍 

80대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최고법원은 이미 금주령을 

3차례나 어긴 누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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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므루(Mr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그리스도는 개인적 경험의 그

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

셔서 활기차게 일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러

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경험하고 선

포해야 하며, 그럴 때 성령이 도

우시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는 가

장 훌륭한 설교요, 가장 정직한 설

교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리스

도의 사랑에 대한 감각과 영혼가

치에 대한 인식, 지나가버리는 기

회에 대한 인식과 영원에 대한 사

모하는 심령으로 채워질 때 선포

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 생활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설교는 현실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들이나 

앞으로 이 땅에 올 사람들에게 하

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생활자의 설교가 아닐 때 

허공에 대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

다. 사람을 회심시키는 진리의 영

이신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

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

기에 생활의 정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적용이 없는 설

교는 청중들도 듣기만 하지 생활

과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될 것입

니다. 

설교는 설교에 관한 진술이 아

니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한 

진술이기에 모노가 말한 대로 가

장 좋은 성경주석은 “순종이다”고 

한 대로 자신의 삶의 정직한 고백

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목적은 속이

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결과는 ①타인을 속이려고 애쓰

는 결과(요일1:6) ②자신을 속이

려는 애쓰는 결과(요일1:8) ③하

나님을 속이려는 애쓰는 결과(요

일1:10)(요한일서5:5-10 참고)

가 필연적으로 되어져 버리기 때

문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자신과 함께 변

화를 가져오는 열매가 있기 위해

서는 언어를 통한 설득보다는 삶

의 정직한 순종의 고백이 더 큰 그

리고 더 많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

키게 되는 것입니다(롬12:2).

윌킨스 주교는 설교를 이루는 

세 개의 성분을 방법, 내용, 표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과 

내용과 표현이 아무리 채워지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

의 정직한 고백이 결핍된다면 사

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옛날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주석, 강해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는 말

씀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기록된 말씀 성경, 해석되

는 말씀 설교). 그러나 말씀이 흔

한 것만큼 말씀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 자신이 인류에

게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도 없고 올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한 지식

은 전적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은 믿음과 모든 선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됨됨이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혜의 자격

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

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경 자체만으로 

충족하며 성경 자체가 등불이요, 

방망이요, 칼이요, 씨앗과 같은 여

러 가지 역할을 하기에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

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냐”(렘23:29).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

을 판단하나니”(히4:12). 

성경은 변화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경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

다. 살아있고, 활력 있고(사55:11, 

시19:7-9), 완전하고 확실하며(

시19:7), 정직하고 순결하며(시

19:8), 진실하며 의로운(시19:9) 

말씀이기에 읽고 듣고(계1:3), 믿

을 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

시키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

는 수단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정직하게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

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성

실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

는 것을 교인들만의 책임으로 돌

리지 말고 설교자 자신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설교를 전하

지 아니 했나 그리고 얼마나 성령

의 사역을 의지했나를 동시에 반

성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Logos 로고스)이

자 적용된 말씀(Rhema 레마)이

요. 메시지(Kerygma 케리그마)

이자 교리(Didache 디다케)이기

에 비논리적이거나 경솔하고 무

질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

음의 성격이나 본질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경험적인 것과 실험적

인 것이라는 용어를 번갈아 사용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총회 공

중예배지침서(1645)에서 목회자

의 설교사역 7가지 특성을 갖추어

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①수고를 다해 ②분명하게 ③

충실하게-사전에도 기도하고, 사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충실한 

기도와 충실한 설교준비는 충실

한 설교를 낳게 합니다. ④지혜롭

게 ⑤진중하게-깊이 생각하는 습

관은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최

선의 수단입니다. ⑥사랑으로 ⑦

성실하게. 

목회자의 삶은 사역의 생명입

니다. 존 보이스는 “가장 많이 설

교하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드 박

사는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가느

니 이번에 한 설교를 열 번이라도 

하겠다” 이것은 준비 안 된 설교

를 하기보다 이미 했던 설교를 준

비가 잘되었던 설교 열 번 반복하

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설교는 단순히 전달하

는 말만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

다. 헨리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말고, 말씀이 권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사랑하지 않

으며 말씀이 금지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미워하지 말고, 말씀이 

명령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행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정직한 

선포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주여! 정직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3)
본문 빌립보서 4:8

김 기 원 목사
(서울 장위제일교회)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므로 백성의 삶 변화시켜야

설교 특성: 수고.분명.충실.지혜.진중.사랑.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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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가? 그 바벨탑은 어떻

게 생겼는가? 진짜로 언어가 이때 

나뉘었는가? 창세기 1-11장을 신

화로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에는 속수무책

인 경우가 많다. 

 

바벨탑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

가?

역대기로 가장 권위가 있는 것

은 James Ussher(1581-1656)의 

것으로 ‘세계 연보’라는 책으로 출

판되어 있다. 이 책은 8000개가 넘

는 참고 문헌을 수록하여 그 연구

의 방대함과 깊이를 느끼게 한다(

신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존 뉴턴도 

이 연대기를 사실로 믿었다). 이 연

구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후 106년에 즉, 노아의 5대손 

벨렉이 태어났던 해다. 창세기 10

장 25절에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

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

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

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

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어셔 주교의 연구에 의하

면 성경의 주요 역사 연표는 다음

과 같다: 

창조(BC 4004), 노아홍수(BC 

2348), 바벨탑(BC 2242), 아브라함

의 부르심(BC 1921), 하나님이 모

세에게 나타나심(BC 1491), 첫 번

째 왕 사울(BC 1095), 예수 그리스

도 탄생(BC 5).

세상이 나뉘었다는 뜻은 두 가지

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물리적

인 땅이 나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뉜 것일 수 있다. 그런

데 방주에서 나와 생육하고 번성

하라고 하신 땅이 갈라지는 사건

이 생긴다면 지구는 또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겪었을 것

이다. 그러나 아라랏 산이 노아홍

수 후기에 생긴 것처럼 지구상에

는 노아홍수 이후의 격변적인 지

형은 빙하지역 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물리적

인 지구가 나뉜 것이 아니라 사람

들이 나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도 바벨탑 사

건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그가 벨

렉이라고 불린 것은 민족들이 여

러 나라들로 흩어질 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벨렉 시대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

들은 다른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졌다. 이 사건이 있

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문

명(BC 2234), 이집트 문명(2188), 

그리스 문명(2089), 그리고 호주나 

미주 문명 등 바벨(현재의 중동)에

서 가까운 곳일수록 더 일찍 문명

이 발생했다. 이것들은 바벨탑 사

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남긴 역

사적인 증거들인 것이다.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과는 달리 바벨탑은 완성되

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공사가 진

행되고 있는 동안에 언어를 혼잡

하게 만들어 흩어지게 했기 때문

이다. 콜드웨이라는 고고학자가 

이라크에서 한 장소를 발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가 바로 그 

바벨탑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원전 19세기에 함무라비는 이 

기초 위에 지구라트(ziggurat)라

는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

구라트라는 건축물은 피라미드 모

양인데 맨 위가 뾰쪽하지 않고 평

평하여 거기서 종교적인 의식(제

사)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 이런 모양은 중동지역과 이집

트뿐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도 발

견되고 불교 문화권이었던 인도네

시아에서도 발견된다. 그 건축물들

을 만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

노아홍수의 무서운 사건을 기억

하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

시 오게 될 대홍수를 대비하여 그

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

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일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는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있었

다. 만약 그 맹세를 기억하지 못

했다면 바벨탑을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쌓았을 것이다. 또 벽돌

은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에 적

합하지도 않고 그 탑에 세상 모

든 사람들이 들어 갈만큼 충분

히 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대

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

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

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

였더니”(창11:4). 

그 탑의 목적은 홍수 대비가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

고 서로 모여 있게 하는 것이

었다.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원하

시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하

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

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9:1)라고 반대의 명령을 하셨다. 

아마 바벨탑의 주동자들은 그 탑

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특별

한 곳이라고 선전을 해서 사람들

이 그 곳에서 멀리 이주하지 못하

도록 했을 지도 모른다. 이런 비슷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은 역사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나, 북 이스라엘이 금송

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께

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

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나,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 나름

대로 법을 만들어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

는가?

생물학이 이룬 가장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DNA정보를 

다 읽은 인간유전자지도 프로젝트

(Human genome project)다. 소위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 불리는 사

람들의 DNA를 다 읽었는데 결과

는 우리 인류가 모두 다 같은 DNA

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처음부터 

주장하듯이 인류는 한 혈통이란 사

실을 과학이 시인을 한 것이다. 지

금도 성경에 써있는 노아의 자손

들의 이름을 가졌거나 변형된 이

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중국의 한 부족(Miautso)의 

족보에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로 한(Lo Han, 함), 로 셴(Lo Shen, 

셈), 야푸(Jahphu, 야벳)로 기록되

어 있다고 한다.

 

언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가?

언어학자들은 현재 세상에는 

6900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언어들을 그룹으

로 묶으면 최소 약 94개의 어족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언

어들을 한 그룹으로는 묶지 못한

다. 생물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온 

인류의 DNA는 한 조상에서 온 것

이 분명한데 왜 이처럼 완전히 다

른 언어가 그렇게나 많을까? 글자

는 사람들이 발명을 했지만 말을 

발명해본 민족은 없다. 이 많은 언

어들은 주어진 것이다. 창세기 10

장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78개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주

어진 것이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

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준 몇 가지 사

건들 중에 하나다. 이 범죄 사건을 

통하여 민족과 나라 그리고 문화

와 인종 등으로 나뉘어 큰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 죄와 죄

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의 바벨

탑 사건은 인류에게 왜 구원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

다. 바로 그 성경은 창조주이신 예

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알려 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것이다.
▲이메일:mailforwschoi@

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4. 성경의 궁금증들(15) -바벨탑 사건이 정말로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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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242 바벨탑사건 이후 인류는 둘로 나뉘어

모든 인종이 같은 DNA가졌지만 언어는 78개

지구라트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에

서 발견 된 지구라트
모형; 바벨탑이 이런 모습이 아니

었을까? 

땀이 흘러야 맛보는 기쁨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

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

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창

3:17-19).

 

얼핏 들으면 잘못하고 호되게 회초리 맞고 서있는 아이모습이 연

상됩니다. 허나 아이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목적이 야단치는 것에 있

다기보다는 자식을 사람 만들어보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철들게 하

려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입니다. 가장의 책임을 떠밀어내고 변명에 

급급한 못난 모습의 아담을 책임감이 강한 리더로서의 가장의 자리

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땅이 저주받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바람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힘겨워졌습

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해낼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꼭하겠다

고 졸랐습니다. 여름 내내 에어컨이 고장난 고물 자동차를 몰고 다

니며 피자가게에서 피자 배달을 했습니다. 돈이 생기기가 무섭게 쓰

기에 바쁘던 녀석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고난 

후부터는 도무지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어컨

이 안나와서 어떻게 해. 힘들지 않니?” 그만두라고 할까봐서 괜찮다

고 할 만하다더니… 여름이 지나서야 차 안이 피자오븐보다 더 뜨거

운 적도 많았다고 고백해 가난한 목사님을 아빠로 두어 뭐 하나 제

대로 못해준 죄스러운 마음에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었습니다. 고생

이 약이 되었는지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기쁨으로 열공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고맙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대견스럽

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저 감사합니다. 땀은 흘러도 기뻐하며 

열심히 일함이 큰 아이의 분복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이 기쁨으로 최

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복임을 보며 

모든 우리 2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기쁨으로 열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시길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인생에게 명약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십시오”하고 그야말로 손끝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십시다. 바삐 쫓기다 갖는 휴가의 맛은 기가 막힙

니다. 하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는 것 먹고 자고 매일 놀게 되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생각해봅니다. 먹고 자는 동물과 같은 삶의 무

료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보람에 삽니다. 

직장은 은퇴를 하여도 보람있는 인생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일은 마음만 먹고 세상을 둘러보면 주위에 내 손을 필요로 하

는 이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나에

게 되돌려줄 수 없는 남을 위해 수고할 때 주어지는 그 생의 깊은 만

족감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를 할 때 

삶의 소중함을 톡톡히 배우게 됩니다. 땀 흘려서 열매를 얻을 때 말

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기쁨을 주는 일거리주신 하나님을 감

사하게 됩니다. 

종신토록 주의 일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상

은 섬겨준 이들의 삶 가운데 무르익어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육신

은 흙으로 필경 돌아가도 수고로이 심은 예수님의 영생의 복음의 씨

앗은 심은 이들의 삶 속에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상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는 땀 흘려 섬기는 자에게 언

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미주한인 최대교단인 미주한인

침례교(총회장 최창섭 목사) 31회 

연차 총회가 “교회세우기”라는 주

제로 지난18일부터 3일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소재 웨스트인공항호

텔에서 열렸다. 

총회장 최창섭 목사는 참석 회원

들을 환영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

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과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주

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통해 영혼

구원, 교회의 교회됨과 선교의 지경

이 이전보다 더 크게 확장되는 아름

다운 소식이 미국과 캐나다, 남미, 

나아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의 주강사는 한국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로 3일 동

안 3번의 말씀을 전했다. 총회 둘째

날 19일 저녁에는 국내선교 발표, 

20일 저녁에는 해외선교 발표가 있

었으며 20일 오전 임원선거가 열렸

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

다.    

△총회장 김승호 목사(달라스산

돌침례교회) △1부총회장에는 황준

석 목사(필라큰믿음제일교회) △제

2부총회장 두지철 목사(갈보리침례

교회) △서기 오인균 목사(달라스

한국교회) 연임 △감사 박진하 목

사(퀸즈침례교회), 정을기 목사(샬

롯온나라교회) △총무 엄종오 목

사 연임. 

새로 발행된 총회수첩에 따르면 

미주한인침례교는 45개주에 719개 

한인교회가 속해 있다. 내년 총회는 

휴스턴에서 개최된다. 

한편 남침례교 미국총회(SBC)는 

19일부터 2일간 뉴올리온즈에서 “

이웃과 열방을 예수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흑인 프렛 

러터 목사의 첫 총회장 당선에 관심

이 집중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지난 22일 정진경박사

기념세계선교센터에서 Dr. Earl 

Haskins 이사의 사회로 2012년 학

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미조리 주 하원의원인 Lindell 

Shumake의 메시지와 백악관 국제

종교자유와 인권담당 보좌관인 Dr. 

Scott Flipse, 타임 매거진 편집장 

Dr. David Aikman, America Min-

ute회장 William J. Federer, 미주리 

하원의원 Chuck Gatschenberger

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사장 강병훈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생은 학사학위 9명, 석

사학위 27명, D.Min(상담전공 1명, 

기독교교육전공 1명, 교회음악전

공 4명, 선교전공 4명, 목회학전공 

1명), 명예박사학위 1명 등 총 48명

이 학위를 받았다.

자기개발과 선교사역을 뒷받침 

하기위해 선교사역과 학업을 함께 

하다가 안식년을 받아 미국에 유학 

왔던 태국, 라오스, 중국, 독일, 등지

의 선교사들이 학위를 받은 것은 의

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1989년 중

국 천안문 사태 주동자이며 천광창 

맹인변호사의 중국탈출서 미국 입

국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중국 

인권문제에 깊이 관여하며 미국 국

회 상, 하원 국제인권분야의 자문 

역할을 하는 차이나에이드(China 

Aid) 회장인 Bob Fu에게 명예 리더

십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중국의 

여러 인권변호사들도 참석했다.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저녁 7시부

터는 본교 개교 26주년기념 ‘미드웨

스트 서머 콘서트’ 축하음악회가 열

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피아노, 성

악,  지휘, CCM 분야 재학생들이 출

연했으며 휄로십교회 성가대가 찬

조 출연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ATS(신학교협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는 미네소타 

주 미니아폴리스에서 총회를 갖고 

미주지역 4개 한인신학교에 준회원 

자격을 승인했다. 지난 20일부터 22

일까지 개최한 ATS 총회에서 신학

교협회는 회원학교들의 표결을 거

쳐 6월 20일부로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총

장 제임스송 박사), 그레이스미션대

학교(총장 김광신 박사), 조지아크리

스천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등 4

개 한인신학교의 준회원(Associate 

Member) 자격을 승인했다.

ATS는 ABHE와 TRACS 등 종교

교육 관련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로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아주

사신학교, 그리고 탈봇신학교 등과 

같이 학부과정 이후 신학교육 관련 

다양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인

준하는 기관이다. 현재 ATS는 미국

과 캐나다 등 북미주에 산재한 260

개 이상의 회원 학교를 보유하고 있

다.

4개 한인신학교는 앞으로 2년마

다 열리는 ATS총회를 통해 준회원

(Associate Member), 정회원후보자

격(Candidacy), 정회원(Member)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 학교는 준

회원 자격 이후 5년 이내 후보 자격

을 인준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미주장신 등 4개 신학교는 

이번 ATS 준회원 자격을 승인받음

으로써 한인신학교의 위상이 올라

갔고, 앞으로 한인신학교의 두드러

진 약진을 기대하게 됐다. 

현재 한인신학교로서 ATS 정회

원으로 자격을 취득한 한인신학교

는 없으며 쉐퍼드대학교(총장 이성

연 박사)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정회원 후보자격

(Candidacy)을 이미 취득하고 정회

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 로회(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로스앤젤레스 노회 

분립예배를 26일(화) 오전 10시 한

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가졌다. 이날 예배를 기점으로 본노회

는 로스앤젤레스 노회와 로스앤젤레

스 중앙노회로 분리되었다. LA중앙

노회는 조직교회 6명, 미조직교회 6

명, 부목사 2명, 원로목사 1명, 선교사 

1명, 무임목사 1명 등 총 17명의 회

원을 보유하게 됐다. 총회서기 이원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분립예배

는 총회 총무 공재남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총회장 김남수 목사가 ‘바울의 

부탁(딤후 4:9-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김남수 목사는 “KAPC

교단은 과거에도 노회가 분립이 된 역

사가 있으며 총회서기시절 분립의 현

장가운데 있어도 보았다”고 회상하며 

“노회가 분립하면서 십자가 밑에 우

리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도하

면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

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

목사들은 누구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며 맡겨진 양들을 천국으로 인

도하는 안내자들이다. 총회결의에 따

라 행정절차를 통해 노회가 분립이 되

었다. 그러나 모두가 KAPC 총회 산하 

목회자들이다. 바울처럼 격려하고 위

로하여 거룩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

가는 귀한 노회와 노회원이 되길 바란

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총회서

기 이원호 목사가 분립노회 호명 총

회장이 분립선포로 이어졌다. 이날 총

회는 부총회장 엄영민 목사 축도로 마

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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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ATS총회에서 미주장신, 미드웨스트, 그레

이스 미션, 조지아크리스천대 등 4개 한인신학교의 준회원 승인후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한인남침례교 총회. 왼쪽부터 최창섭 직전총회장, 김승호 총회장, 황준석 

부총회장

KAPC LA노회분립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졸업생 등이 기념촬영 했다.

다윗과 골리앗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목회서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하는가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키만 보더라

도 3m 가까운 구척장신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싸움

을 하는 것에 주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

나 그는 몸에 갑옷을 둘렀고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

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사

실부터가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

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만 들어보아도 이

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

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

이니라.”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서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에 있었지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

니다.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신앙은 삼상17:47의 말

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

러한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편이 전쟁

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처

럼 확신에 찬 다윗이었기에 골리앗도 더 이상 두려움

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

움이나 공포도 없이 당당히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노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어

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형

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매일같이 두려움과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싸워볼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 받았던 열 사

람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같이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

니다. 당시 열 명의 정탐꾼들은 환경만을 보면서 처

음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

어!” 골리앗과 같은 환경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

람은 어떠한 전쟁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백번 싸워서 백

번 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골리

앗만 바라보며 지레 겁을 먹는다면 죽었다 깨나도 전

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주장신, 미드웨스트, 그레이스미션, 조지아크리스천 등

한인신학교 4곳 ATS 준회원 자격획득

KAPC LA노회 분립예배
6월26일 LA노회와 LA중앙노회로

차이나에이드 푸 회장에 명예박사 등 총48명에

미주 최대교단 미주한인침례교 연차 총회 

미드웨스트대학교 제 26회 학위수여식

총회장 김승호 목사, 부총회장 황준석 목사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김금옥 목사)가 지난 18일 스토니 

포인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기총

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이미선 목사, 

부회장에 전희수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이미선 목사는 “더욱 많

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상호간의 영

성과 지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

록 힘쓸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미

국의 여성 교역자들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

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회장을 역임한 김금옥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인

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

한 모든 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

다”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가 여성 목회자들 간의 연합활동에 

가치를 더욱 드러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전희수 목사는 ‘

연합의 비밀’(전4:9-12)이라는 제

목으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여성 목회자들은 삼겹줄과 같이 하

나돼 서로 협력하는 단체로 발전해

야 한다”며 “혼자는 할 수 없고 불가

능해 보이는 일도 연합할 때 강한 힘

이 발휘된다”고 전했다.

총회 후에는 ‘21세기 여성 목회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4차 오픈컨

퍼런스가 진행됐다. 강사로 참여한 

김부의 목사는 ‘21세기 여성 목회자 

지도력’, ‘“Sharing & Wrapping Up’

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직전회장 김

금옥 목사는 ‘성직자의 성적비행 이

해와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미주 

지역 여성 목회자들의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했으

며 세계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의 미

주지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대뉴욕지구 원로목사회(회장: 이성

철 목사) 6월 월례예배가 지난 19일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초청으로 동 교회에서 열렸다. 예배

는 김용해 목사의 사회로 이수산 목

사의 기도 후 김승희 목사가 설교

했다. 김승희 목사는 “선교적 사명”

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뉴욕초대교

회가 개척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

서 주신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도미니카공화국에 선교센터와 학

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선교적 사

명을 실천한 결과임을 증언했다. 예

배 후에는 뉴욕초대교회에서 정성

스레 마련한 푸짐한 오찬을 나누면

서 회원 간의 돈독한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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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부목사 청빙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M. Div)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이중언어 설교자.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학

력증명서, 설교CD 2개, 목사추천서(2인)가 필요하다. 제출마감은 7월 

31일. 이메일 yspcpastor@gmail.com

▲문의: (215)542-0288/김대호 목사

무료 청소년 여름캠프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부설 필그림하우스가 주최하

는 무료 청소년 여름캠프가 오는 7월 16일부터 2주간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필그림하우스(256 Broad Ave, 2Fl)에서 

열린다. 주제는 자아성장과 관계세우기이며 수업은 영어 한국어로 진

행한다.

▲문의: (201)461-0909

닉 부이치치 초청집회
뉴욕/뉴저지 밀알선교단이 주최하는 닉 부이치치 초청집회 “Love 

Without Limits”가 8월 4일(토)과 5일(주)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열

린다. 일정은 △뉴욕/퀸즈한인교회 오후 7시 △뉴저지/Felician Col-

lege 오후 5시. 동시통역으로 이뤄지며 티켓은 일반석 20달러. 특별석 

50달러.

▲문의: (718)445-4442, (201)530-0355

말씀콘서트
뉴욕한민교회(담임 주영광 목사)가 지난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

주 목요일 오후 8시 ‘말씀콘서트’를 갖는다. 강사는 주영광 담임목사. 

▲문의: (718)428-9191, 0959

선교후원 골프대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도미니카와 아이티 선교활동 지

원을 위해 7월 2일(월) 정오에 골프대회(준비위원장 박종규 장로)를 개

최한다. 동 교회는 7월 23일부터 8월2일까지 도미니카와 아이티에 단

기선교팀 30명을 파송한다.

▲문의: (917)923-9660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교도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교도 복음사상”,“청교도 가정생활”

‘21세기 여성목회자리더십’주제로 정기총회 개최 

“하나님만 섬기는 미스바대회 되게!”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제2회 청교도복음연구회세미나, 김필식 목사 유경옥 전도사

2012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3차 준비기도회 

청교도복음연구회(회장 김필식 

목사)와 청교도복음가정사역원(원

장 유경옥 전도사) 주최로 열린 제 

2회 청교도 복음연구회 세미나가 

지난 22일 영림교회에서 열려 김필

식 목사와 유경옥 전도사의 강의가 

열렸다.

김필식 목사는 “청교도 복음사

상”이라는 제목으로 ‘리차드 십스의 

은혜론’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저자 십스 목사는 “상처받

아 깨진 심령을 회복시킴으로서 힘

을 얻은 것을 깨닫게 하는 실천적 

설교자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

들을 경책하기보다는 따스한 위로

의 복음을 전함으로 은혜를 받아 승

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며 “이

민 목회에서 꼭 필요한 위로 목회”

임을 강조했다.  

유경옥 전도사는 “청교도 가정생

활”이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성경적 결혼관 확립과 

은혜 나누기’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

세미나를 열었다. 

유 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의미(언약과 은혜) △성도

와 그리스도=신부와 신랑(영과 육

의 가장 친밀한 관계) △성경속 결

혼의 절차와 구원의 서정과의 관계 

△청교도 결혼과정(현실의 삶과 신

비한 천국 비밀의 조화)의 네 부분

으로 나눠 설명하고 “현대 기독교 

가정사역이 너무 심리학에 심취돼 

있다”며 “근본적인 하나님의 결혼

관, 가정관이 꼭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유경옥 전도사의 강의는 24일과 

7월1일 2주에 걸쳐 새생명선교교회

(담임 장숙희 목사)에서 계속됐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창

종 목사(뉴욕 동서교회 담임) 사회

로 기도 김기환 목사, 성경봉독 고

요한 목사, 설교 최기성 목사(“주를 

위하여: 청교도의 삶”, 롬14:7-12), 

축도 윤성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으며 세미나에 앞서 박요셉 교수의 

특송이 있었다. 

한편 유경옥 전도사는 “연평도”라

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

고 있다(7월 3, 4일/퀸즈장로교회). 

작품 수익금은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영림교회를 후원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12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제 3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6일 뉴

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주최로 

뉴욕행복한교회(담임 이성헌 목사)

에서 개최됐다.

대회장 양승호 목사는 “제 38회

기가 할렐루야대회를 잘 치르면 마

치게 된다”며, “시애틀 집회 중인 

강사 이태희 목사가 ‘생명 걸고 말

씀 전하겠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또 후원금 지원

도 당부했다. 

총무 이희선 목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교회를 순회하며 실무회의

를 갖고 있다며, 현재 3만여 달러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어린

이대회는 마지막 날 성인대회에 조

인해서 찬양하고 축복기도 받는 시

간을 계획했다고 소개했다.

1부 예배는 이성헌 목사 사회로 

기도 황규복 장로, 성경봉독 장경

혜 목사, 설교 김종덕 목사, 특별통

성기도, 광고 이희선 목사, 축도 김 

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덕 목사는 “미스바로 모이

자”(삼상7:5-14)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어제가 6.25전쟁 62주년이었

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며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밥이 

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고 기

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하

고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가? 오늘 

기도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할 때 먼저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

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

록 회개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

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

은 큰 승리를 하게 됐다”며 “이번 

복음화대회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

님만 섬기는 미스바대회가 되게 함

으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임마누

엘 되시는 할렐루야대회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

을 위하여/장재웅 목사 △뉴욕동

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

여/최요셉 목사 △할렐루야2012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강사

와 준비위원, 참석인원, 날씨, 안전

사고, 후원을 위하여 제목으로 기

도했다.

마지막 준비기도회는 7월 2일(

월)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

훈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미주여성목회자협 신임회장 이미선 목사



나성금란교회(담임 윤선식 목

사)는 테너 김승일의 초대 음악회

를 23일 저녁 7시30분 성황리에 개

최했다.

나침반교회 입당예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가 7월 1일(주) 오후 4시 브레아 지역

(1200 West Lamber Rd, Brea)에 새롭게 성전을 마련하고 입당예배를 

드린다. 이날 설교는 OC교협 회장 엄영민목사가 맡는다.

▲문의: (562)691-0691, (714)595-3927

샌버나디노지역 연합 VBS 
오는 7월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센버나디노 지역 연합으로 여

름성경학교(VBS)가 창대교회(담임 이춘준 목사)에서 열린다. 대상은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이고 2박3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말

씀과 기도는 물론 태권도, 수영, 만들기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 준비된다. 

▲문의: (213)458-1833(권철균 목사)

  

제5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는 장학생 선발을 실시한다. 대상은 LA

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생과 선교사, 목회자 자녀 및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장학생 등이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facebook 

group ‘Gran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2’에서 다운), 본인에세

이(편지지 2장 이하분량), 증빙서류 등이며 7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

다.

▲문의: (323)667-9920

  

찬양사역자 강명식 콘서트
강명식과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찬양, 회복, 승리라는 주제로 △29

일(금) 저녁 7시45분 사랑의빛선교교회, △30일(토) 토렌스제일장로

교회 오후 6시30분 △7월 1일(주) 오후 6시 나성영락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 (213)505-3900

한류문화선교회 한류비전콘서트
한류 문화선교사 조효성 목사가 이끄는 ‘한류문화선교회’(Korean 

Wave Jesus Movement·KWJM)가 남가주와 라스베가스 등 서부 지

역에서 10차례의 ‘한류비전 콘서트’가 오는 7월3일(화) 오후 7시 풀러

튼 하워드 존슨 호텔(222 West Houston Ave.)을 시작으로 LA, OC, 샌

디에고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 문의: (201)658-0205

제32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손찬우 집사)가 주관한 교회연

합 체육대회가 23일 밸리크리스천

스쿨에서 성황리에 열려 서문교회

가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은혜한인교회가 준우승, 그리고 남

가주사랑의교회가 3위를 차지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

민 목사)와 OC한인목사회(회장 신

종은 목사)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열

린 이번 체육대회는 청년부 배구 종

목은 2007-2010년 연속 4회 우승

을 기록한 OC한미교회가. 장년부에

서는 서문장로교회 우승을 차지했

으며 족구종목은 작년에 이어 갓스 비전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청년부 농구대회와 유

소년 축구대회도 인기를 모았다. 청

년부 농구는 은혜한인교회가, 유소

년 축구대회는 남가주사랑의교회

가 각각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베델한인교회, 

OC제일장로교회, OC한미교회, 갓

스비전교회, 두나미스교회, 뉴라이

프선교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OC한인교회, 서문장

로교회 등이 참가했다. 또한 어린이 

사생대회도 함께 열리기도 했다.

손찬우 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

에 10개 교회들이 참가해서 체육대

회를 갖게 됐다. 특히 유소년 축구

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농구종목

이 추가돼 반응이 무척 좋았다. 앞

으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

서 화합된 교회들의 한마당으로 이

어지는 체육대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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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교회연합 체육대회가 밸리크리스천스

쿨에서 열렸다. 사진은 은혜한인교회와 베델한인교회의 배구경기 모습

SBS스타킹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테너 김승일씨의 연주회가 나성금란교

회에서 열렸다

처치리더사역팀 주관 이필찬 교수의 요한계시록 강의가 기쁨의교회에서 열렸다

극동성가단의 제15회 정기연주회가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극동성가단(단장 황성욱)이 지

난 24일 저녁 7시30분 한길교회(

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제15회 정

기연주회를 가졌다. 

황성욱 극동성가단장은 인사말

을 통해 “극동성가단은 각 개인의 

목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목소리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각 단원의 마음중심에 계셔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양보하라는 가

르침을 주셨다. 저희의 찬양을 통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전해지

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내가 여호

와의 인자하심 영원히 노래하며’, ‘

사랑해요 주님’, ‘내 주께로 돌아가

리’,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있으

니’ 등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해 이

날 모인 청중들의 마음을 따스하

게 했다. 또한 테너 오위영 목사, 

소프라노 조현주의 특송과 조지

현의 리코더 특주 및 테너 황호진

과 클라리넷 연주가 곁들여져 이

날 연주회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

날 연주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를 마지막 곡으로 부른 후 류당

열 목사(미주대한신학대학 총장)

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처치리더 사역팀은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요한계시록’이라는 주

제로 요한계시록강의를 지난 20

일부터 사흘간 이필찬 교수(전 한

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를 강사

로 초청한 가운데 기쁨의교회(담

임 이희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

최했다.

첫날 저녁 ‘영적전투의 현장’(계

12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인

도한 이필찬 교수는 “12장에는 용

과 미가엘, 여자 그리고 여자가 낳

은 아이가 나오는데 용은 이들과 

적대적 관계를 이룬다. 여기서 나

온 용은 9절에 마귀 옛 뱀 사탄이

라고 해석돼있다”고 말했다. 이 교

수는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

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

를 삼키려고 한다. 이는 예수그리

스도의 탄생을 사탄이 저지하려고 

기다리는 모습”이라 설명하며 “사

탄이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것은 예수그리스도

의 탄생을 통해 천국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가 도래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돼있었

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

해 그 제한이 풀어졌다”고 말했다. 

또 “7-12절에는 하늘에서 미가엘

과 사탄의 전투가 벌어진다. 이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데 이 전

쟁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일

어나게 된다. 9절은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 있었다는 증

거이며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까지 

사탄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참

소해왔다. 사탄은 예수님의 승천

으로 인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다. 이는 십자가 사건의 결과”라며 

“계시록은 1세기 성도들에게 신앙

적 위기 속에서 황제숭배를 수용

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

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가치 있기

에 그 믿음을 걸고 살아가게 하려

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

줄타기를 할 때가 있다. 매순간 몸

부림치고 있지만 순간 정신을 놓

을 때가 있다. 그리고 후회하고 안

타까움을 느끼고 아픔을 가지곤 

한다. 계시록은 승리의 확신을 주

고 위로를 준다. 이 위로를 받고 격

려와 도전받는 소망을 가지고 살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금란교회, 테너 김승일 초대음악회

제15회 극동성가단정기연주회
“계시록은 승리 확신주고 위로 주는 책”

제32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교회연합체육대회
종합우승 서문교회, 준우승 은혜한인교회

이필찬 교수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요한계시록” 강의 

김승일 씨는 “한국 최고의 음대중 

하나인 한양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경

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

다. 성악가가 되고자 한 꿈을 접고 생

업에 뛰어들어 배달업은 물론 각종 다

단계업까지 다양한 직종의 일을 경험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더군다나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 등 우환이 겹

쳐 낙심하게 됐다”고 지난날을 회상

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져있

었지만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고 꿋꿋

하게 살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지탱하

게 해준 힘이었으며 그것은 성령하나

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했다. 김

씨는 “야식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우연

히 핸드폰에 녹음을 한 내 노래를 야

식배달업 사장님이 들으신 것이 계기

가 돼 1년 전 SBS ‘스타킹’ 이라는 프

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성악

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집회는 ‘You raise me up’, ‘

그리운 금강산’, ‘Nessun Dorma’ 등

을 불렀고 앵콜 곡으로 ‘내영혼의 그

윽히 깊은데서’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

았다. 		       <박준호 기자>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수년

째 표류해 온 기독교대한감리회(기

감)가 교단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기감 총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

는 26일 경기 성남시 복정동 선한목

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제29회 총

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08년 

10월 제28회 총회가 무기한 연기된 

뒤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정식 총회

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기감의 

총회대의원(총대) 1319명 중 1090명

(82.6%)이 참석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설교를 통

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자.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며 “

내 생각 내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상

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게 손해되는 

쪽을 선택하자”고 말했다. 현재 파행

을 겪고 있는 교단 상황에 대한 해법

으로 배려와 희생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9회기

(2010.10-2012.10) 임기를 4개월 정

도 남겨둔 상황에서 그동안 미뤄진 

교단 연회감독 취임과 교단신학교 

총장 인준 등 행정적 업무들이 대부

분 처리됐다. 차기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조직도 정비했는데 이는 교단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감 총회는 오는 8월 감독회장 후

보 등록을 거쳐 9월 차기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10월에 열리는 제30회 총

회에서 신임 감독회장을 인준할 계

획이다.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는 이달 초 조직돼 선거법 시행세칙

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감독회장 선거

와 관련,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입법

의회의 개최 여부는 내달 6일 개최예

정인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결론내기

로 했다.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선거

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권한을 갖

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유지할지, 손

질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

한 상태다. 

기감 총회는 2008년 제28회 총회

에서 후보의 법적 자격 시비로 감독

회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5

명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임시 감

독회장이 번갈아 들어서는 등 혼란

을 빚어왔다. 

한·중 교회 지도자들은 2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중 

기독교 지도자 교류회 좌담회’를 갖

고 양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나누고 

미래 전망을 모색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

된 좌담회에서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밝힌 과제는 ‘교회가 영광과 성공주

의 신학에서 벗어나 중국사회의 주

류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국교회가 밝힌 과제는 ‘공공성 회복

과 사회적 희망제시’였다. 

감보평 중국기독교협회 총무는 중

국교회가 사회발전에 따라 지난 30

년간 ‘회복-발전-안정’이라는 과정

을 거쳤으며, 삼자(三自)운동으로 이

미지 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

다. 감 총무는 “중국교회의 당면 과

제는 영광신학, 성공복음에서 벗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교회가 비

주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중국 문

화와 사회에 뿌리 내리고 공공적 본

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한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목회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

종구(서울 만리현교회) 목사는 한국

교회의 과제가 교회 공공성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최근 선거후보 마감결과 4명의 목

회자가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입후

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총회장 후보자는 정평수(성남 

만남의교회) 황원택(서울 신창교

회) 이태선(의정부 승리교회) 안명

환(수원 명성교회) 목사다. 이들 4명

의 목회자는 모두 서울서북지역 소

속으로 지난 4월 마무리된 노회에

서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

은 바 있다. 이들은 후보 등록과 함

께 8750만원의 총회발전기금을 납

부했다. 

당선자는 오는 9월 대구성명교회

에서 열리는 제97회 총회에서 제비

뽑기 선거로 가려진다. 총회장 후보

는 현 부총회장인 정준모(성명교회) 

목사가 등록했다. 

정평수 목사는 정치부장과 선거

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총신

대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황원택 

목사는 정치부장과 교육부장, 총신

대 운영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태선 목사는 총회 부회록서기와 

회록서기를 역임했으며, 총회유지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명환 

목사는 정치부장과 총회세계선교회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신

대 재단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호남 중부지역

에서 추천을 받은 남상훈(삼례동부

교회) 정회웅(이리어양교회) 장로가 

출마했다. 서기에는 김형국(대구 하

양교회)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서기에는 김성원(광주중흥교회) 

김영남(인천새소망교회) 김인기(성

장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미션라이프] 지금도 생물은 진

화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많은 과학자는 “그렇다”고 대답한

다. 그 대답의 내용은 수많은 진화 

관련 저서로 발간돼 소개됐다. 이런 

현상은 과학교과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명확

한 증거가 없는데, 우주 만물이 저

절로 생겨났다는 주장만 정설(진

리)처럼 기술하고 학생에게 가르친

다. 초월적 지성이 우주를 창조했다

는 창조론은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소개조차 못하도록 교육법으로 철

저히 규제한다. 

이런 가운데 ‘진화론의 패배’라

고 기록될 만한 사건이 최근 발생

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

진추·대표 이광원)의 교육과학기

술부 청원으로 ‘시조새’, ‘말의 진

화’ 등 국내 과학교과서의 진화론 

내용 중 일부가 삭제 또는 수정된 

것이다.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헌

법재판소 소송 등 여러 방법을 동원

했음에도 번번이 고배를 마신 교계

조차 놀란 결과물이다. 

하지만 일반의 반응은 싸늘했다. 

교과서 발행사들이 진화론과 관련

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화학계는 “학문의 흐름을 왜곡한 

것”이라며 교과서 삭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냈다.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최근 한국의 진화론 반대론자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설네트워크 포

럼인 ‘레딧세계뉴스’는 ’한국 창조

론자에 굴복’이라는 기사에서 고교 

과학교과서가 진화의 증거를 없애

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8일 ‘과학까

지 넘보는 기독교 창조론’이란 사

설에서 “신화를 과학이라고 주장하

고 믿음을 증거라고 들이대선 안 된

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지난 15일

자엔 한 판을 털어 “교과부의 안이

한 대응이 파문을 불렀다”는 분석

을 하고 기독교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아메바에서 동물과 식물,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

도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론이

다. 이를 과학자들은 학문적인 측면

에서 맞다고 주장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이 원숭이 고릴라의 진

화를 거쳐 탄생했다’는 그들의 주

장을. 또 새와 비슷하게 생긴 화석 

하나가 시조새로 둔갑해 모든 새들

의 조상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

는가? 

2009년 설립된 교진추는 과학적

이지 않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육

제도와 교과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진추는 이달 말 ‘화학진화

론은 생명의 기원과 무관하다’는 3

차 청원을 낼 예정이다. 또 오는 9

월 ‘생명계통 수는 허구이다’라는 4

차 청원을 내고 ‘인류의 진화’ ‘핀치 

새의 부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청

원을 내 진화론 방향 자체를 부정

할 방침이다. 

교진추는 진화론자와 일부 언론

들이 ‘종교가 과학을 간섭하려한

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구도’

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진화론자들이 ‘시조새’나 

‘말의 진화’ 등 진화론 오류와 학술 

논쟁을 감추고자 하는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라는 것이다. 

심인구 교진추 연구부장은 “진화

론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이유가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들

의 공작(?) 때문이라는 듯한 마녀사

냥은 안 했으면 한다”며 “진화론이 

정말 과학이라면 교진추의 반론에 

대해 학문적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번삼 서울장신대 외래교수는 

“주지하듯이 자연과학은 실험과학

과 기원과학으로 구성돼 있다”며 “

실험과학은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

므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원 분야

다. 여기에는 창조-진화의 두 해석

체계가 오랜 세월 대립해 왔다. 따

라서 두 이론을 모두 가르치는 것

이 학생들의 균형 잡힌 교육을 위

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고 말했다. 

[미션라이프] 국내 28개 신학대

학교가 가입된 한국복음주의신학대

학협의회(한복신협·회장 최성규 총

장)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

자연)의 종교 편향 활동을 규탄하는 

등 한국교회 현안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복신협은 25일 “최근 개최한 한

국교회 교단장과 총장 간 대화모임

에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

로 몰아세운 종자연은 종교편향 활

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

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복신협은 결의문에서 ‘모든 정

부행사와 교회행사에서 애국가를 4

절까지 불러야 하며 이슬람교의 확

장현상에 대해 한국교회가 대처방안

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체는 또 ‘한국 기독교를 대표

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

회연합은 반드시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돼야 하며, 새로운 연합단체는 

교단·단체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으로 정치보단 정책·실천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과 이 단체에 ‘종교차별 실

태조사’ 용역을 준 국가인권위원회

‘정규 학력 인정이냐 기독정신 고

수인가’ 최근 기독교 대안학교가 크

게 늘면서 학교의 법적 지위 여부

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

재 전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모두 

121곳. 일반 대안학교 114곳을 웃

돌았다. 

문제는 이들 중 83.5%가 미인가

라는 점이다. ‘미인가=학력 불인

정’이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학부

모, 학생들의 고충도 상당하다. 

24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기

교연)가 발표한 ‘제2회 기독교 대

안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

년 이상 미인가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의 77.4%가 학교로서의 합

법적 지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그 이유로 학력 인정 및 

학생들의 진로, 안정적인 교육환경 

등을 들었다. 

그러나 22.6%는 정규 학교로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

다. 이는 무엇보다 기독교 설립 정

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학력 인정과 재정 지

원 등을 받을 경우 학교에 대한 교

육 당국의 간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독교 대안학

교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의 인가를 

받아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대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절충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독교 대안학교 등과 관

련된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상진 기교연 소장은 “인가를 

받으면 법적 지위를 얻어 여려 혜

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기

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창

의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기독

교적 대안성을 추구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2006년 이전 

59곳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곳 

등 최근까지 매년 10여곳 이상 늘

어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설립 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이뤄지

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도시형 기독

교 대안학교 신설이 많아진 게 특

징이라고 기교연은 설명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고민

한국복음주의신대협, 종자연 종교편향 결의 

한기총‘종자연 특위’구성

한국 중국 기독교
지도자 교류회 좌담회

‘시조새’,‘말의 진화’삭제...세계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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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정상화 첫발...총회갖고 활로 모색 

예장합동 목사부총회장 선거‘4파전’

미인가는 학력 인정 못 받고 

정규학교 되면 기독교 설립정신 훼손 우려 

제29회 총회, 82.6% 참석율.9월 감독회장 선출

정평수·황원택·이태선·안명환 목사 출사표 

종교편향 조사 강력 대처키로 

“진화론은 비과학, 유물주의 기초한 범신론사상” 

에 대해 교계가 강력히 대처해 나가

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

회장 홍재철 목사)는 19일 서울 연

지동 한기총 사무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종자연의 한국교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종자

연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

로 했다. 

한기총은 “국가인권위와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

만약 국가인권위가 특정 종교 단체

임을 알고도 종자연에 용역을 주었

다면 이것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비윤리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

장했다.

한기총은 “국가인권위가 기독교계

가 종자연과의 계약 취소를 요구하

고 있는데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는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

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

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청하겠다”

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종자연에 대

해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공격해 온 불교단체”라고 못 박았다. 

한기총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충현

교회 담임목사직 승계 등 ‘교회 승계

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신

학적인 검토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기총은 특히 조용기 여의도순복

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교회개혁실

천연대 성명 등 ‘한국교계 지도자 음

해의 건’과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

키로 하고 대처 방안 등을 대표회장

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이 한기

총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

회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 세계는 항상 다이내믹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금주 주요한 이

슬람 동향 뉴스를 요약하면, 

1)시리아는 내전상태로 돌입하고 있

으며 2)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치러

진 이집트 대통령 결선투표는 무슬림

형제단의 모르시 후보와 과거 정권의 

수상을 지낸 샤피아가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무바라크 전 대통령

의 건강위기가 이집트를 혼란으로 몰

아넣고 있다고 보도한다. 

3)지난 주 중요한 이슬람 뉴스로는 사

우디 왕세자가 죽었다는 뉴스이다. 이

미 장례식을 치렀는데, 왕세자란 현 

왕이 사망하면 왕을 계승하는 자리이

다. 살루만 국방장관이 왕세자로 곧 

지명되었다. 

4)사우디에서는 왕세자가 사망한 뉴

스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운전자들

이 여성에게도 운전하게 해 달라고 데

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데모한 남편

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자신들이 

엄한 벌을 받았다. 귀추가 주목된다. 

사우디는 금년도 올림픽에도 여자는 

출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5)바레인 법원은 작년도 데모 때 부상

당한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 9명에게 

1년에서 수 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국

제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그런데 바레인은 수니파가 정권

을 잡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의사

들은 대부분 시아파 무슬림들이다. 

6)이슬람 테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가 과격 무

슬림들의 테러를 당하였다. 이슬람 국

가에서 특히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도 일부 일본학자들은 원인을 이슬람 

교리에서 보다는 국제정치, 사회 외적

원인으로 돌리면서 이슬람을 좋게 말

한다. 

7)6월20일 프랑스에서는 알카에다 요

원이라고 주장하는 테러리스트가 은

행에서 인질사태를 벌여 프랑스가 시

끄럽다. 

1. 미얀마 사태: 나라도 땅도 없는 로

힝야 백성들 

지난 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여사는 

유창한 영어로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

였다. 연설에서 미얀마의 인종, 종교 

갈등을 언급하면서 하나가 돼야 할 것

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교도들과 무슬

림들의 충돌로 3만2천명이 넘는 사람

들이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외신들

은 이 사태는 민주화와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얀마에 큰 장애가 될 것이

라고 보도했다. 후진국의 비극은 독재

와 혼란이라는 양극만 있고 중간이 어

렵다. 민주화는 꼭 필요한데, 그러나 

독재이후 민주화는 도리어 혼란과 무

질서를 가져오기가 일수이다. 한국은 

4.19이후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 헌

팅론은 이슬람과 기독교적 서구의 충

돌을 강조하였지 아시아에서 불교와 

이슬람, 힌두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 같다. 

2. 나이지리아 교회 공격: 아랍뉴스

의 보도 

지난 18일 영국 BBC와 미국 CNN은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나이지리아에

서 또 기독교회를 공격 1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짧게 보도했

다. 물론 일본 방송도 보도하고 아사

히신문도 기독교 신자들이 당한 것으

로만 보도됐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발

행되는 Arab News뉴스는 이슬람 원

리주의 집단인 보코하람 그룹이 교회

를 공격, 신도들이 죽자 기독교인들

도 보복을 단행, 버스에 탄 무슬림들

을 무차별 살해해 길거리에 많은 무

슬림들이 뒹굴고 있다고 보도해 기독

교인들이 무차별하게 보복했다는 것

을 강조했다. 한국의 일부 언론도 아

랍뉴스처럼 많은 무슬림들도 죽었다

고 보도했다. 

그런데 21일 아침 프놈펜 포스트지는 

이 충돌이 확대돼 보코하람 테러리스

트들이 군인과 경찰 공무원까지 무차

별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 이 충돌로 

많은 수가 죽었다고 보도한다. 

나이지리아 남부는 기독도인들과 토

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북

쪽은 무슬림이 다수이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와 무슬림의 충돌이 심각하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기독

교 신자들이 보복할 만한 힘이 전혀 

없어 당하고만 있다. 지난주 파키스탄

에서도 교회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신자들은 보복은 엄두도 못 

낸다.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신자들과 이슬람의 이단으로 정죄 받

는 아하마디 신자들의 공동묘지가 과

격 무슬림들에 의해 크게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수니

파 테러리스트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시아파를 공격, 30명이 죽고 수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

는 참사나 테러가 발생했다. 이러한 

테러가 이라크에서 계속되고 있다. 

3. “이슬람은 이

교도들을 공격하

라는 교리가 없

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데

도 일본인 이슬

람 전문가 나이

토 마사노리(內

藤正典)는 저서 

“이슬람 전쟁의 

시대(イスラーム

戰爭の時代)”에

서 사람들은 이

슬람을 오해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교도의 

섬멸을 시도하라

고 가르쳐서 오

늘날과 같이 폭

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은 이교도와 공존의 가능성을 가르치

는 것은 있지만, 섬멸을 설교하지 않

는다. 현재 세계 12억 혹은 13억의 무

슬림들이 전 세계 이슬람화를 노리거

나, 개종이 아니면 싸움을 독려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슬람

은 기독교나 유대교에 대하여 전쟁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신학자 안드류 커크(An-

drew Kirk)는 최근 저서 Civilizations 

in Conflict : Islam, the West and 

Christian Faith(2012)에서 무함마드

는 폭력을 동원하는 지하드를 가르쳤

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코란을 인용하면서 “지하

드는 신이 세운 것으로, 이슬람의 전

진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다. 무슬림은 

필요하다면 신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죽인다”(75). 

커크가 소개한 코란의 일부를 인용하

면 1)코란 3.85, “이슬람 외에 다른 종

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2)코란 4.95, “아무런 장애도 

없이 남아있는 믿는 자와 성전에 출전

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투

사들이 같을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생명을 바쳐 성전하는 이들에

게는 남아있는 자들보다 더 큰 은혜

를 베푸시며…” 3)코란 8.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 될 때 까지 성전하라.만일 그들

이 단념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

이라.” 4)코란 9.5, “금지된 달이 지나

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

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 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

병하라…” 

4. 석유와 이슬람을 수출하는 사우

디 

사우디는 석유와 이슬람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한국에 온 무슬림 선교사들

은 사우디로부터 선교비를 받는다. 예

를 들면, 4년 전 한남동 이슬람 책방에 

근무한 자는 이집트 출신 무슬림인데, 

후원은 사우디로부터 받는다고 했다. 

혹자에 의하면 사우디는 매일 수출하

는 석유수입의 1/4이 이슬람 선교비

로 쓰여진다고 한다. 이것은 천문학적

인 돈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수출하는 

이슬람은 와하비 이슬람원리주의이

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20세기 이집트

의 뭇흘림형제단이 원조라고 하지만 

19세기에 이미 일어난 와하비가 원조

이다. 사우도 왕조는 무서운 와하비주

의와 사우드 추장의 칼리 결합한 것

이다. 사우디는 국내에서 과격 원리주

의 집단을 철저히 억압하면서 동시에 

테러를 키우는 나라이다. 일본 이슬람 

전문가 미야타 오사무에 의하면 파키

스탄에는 13,000개의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가 있는데, 이 학교의 상당수

가 탈레반을 키우며 마다라사 자금은 

사우디에서 온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종교탄압 1등 국가이다. 

나이프 왕세자는 어떤 인물인가? 

사우디는 8명의 힘 있는 왕자들이 장

관자리를 차지하여 나라를 주무른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사망

한 왕세자 나이프는 40년 간 내무부장

관 겸 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내부의 

모든 데모를 차단, 아랍의 봄이 사우

디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135,000명의 사병을 거느리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리고 빈 라덴

의 알카에다와 급진 과격무슬림들을 

철저히 탄압했다. 시아파 무슬림들이 

종종 데모하지만 철저히 탄압했다. 

5. 천억달러의 수쿠크(sukuk)자금 

세계 경제원조 

다음 내용은 2012년 6월18일 아랍뉴

스에 나온 간추린 기사이다. 수쿠크 

자금은 종교성이 없다고 하는데, 아

래 내용은 이 자금은 철저히 샤리아

와 이슬람 종교에 기초한 것임을 사우

디 최고 금융지도자가 밝혔다. Khalil 

Hanware라는 기자와 대담한 Abdul-

razzak M. Elkhraijy는 사우디의 금

융계 거물이다. 특히 이슬람 금융의 

전문가이다. 그는 미국 미네소타 주 

Macalester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하고, 현재는 NCB 이슬람은행개발그

룹 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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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편지  
제2기 런던 사모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동안 기도의 동역을 힘입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

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중보로 많은 힘을 얻게 하신 동역자님께 주 예수 그리스

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있을 ‘런던 사모교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사모교실이 두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영국 런던은 1980년대에 저의 온 가족이 

처음으로 외국에 나온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목회 7년 만에 안식년을 갖게 되어 런던에서 1년 동안 

고인과 함께 한인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한 고인이 떠난 이후 25년 만

에 다시 영국 땅을 밟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떠나고 없지만 저에게 주신 사모사역에 대

한 꿈은 하나님의 소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접고 또 접

어 기억속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어린 사모의 작은 

꿈이 많은 세월이 흘러간 이후 후임으로 섬기시는 김호

근 목사님께서 20여년간 희생과 인내로 섬기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런던 웨이브리지 선교센터) 사모교실을 또 

열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 옥

에 갇혀 있는 동안 바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맞는 풍랑이 너무 컸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던 

작은 희망을 하나님은 아주 밟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2011년 10월) 우리는 서

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에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선교센터를 런던 땅에다 준비해 놓으실 줄이야! 감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계시는 사모님들을 위해 준비하려고 영국은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가라고 하십니

다. 지난 10월에 열린 사모교실 이후 장순영 사모(김호근 

목사의 아내)의 희생과 헌신의 땀으로 ‘우리들의 모임’이

라는 런던 사모기도모임이 창설되었고 이 모임이 주선하

여 또 다시 2기 사모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금년은 특히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사모교실이 바로 그 주간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영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악한 영들의 기승도 상상을 초월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 기간에 사

모님들의 영성을 다듬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

니다. 사모행전을 주관하시는 우메리 사모(하와이안디

옥교회 우동식 목사의 아내)님과 함께 사모님들을 섬기

게 됩니다.  

후방에서 기도로 빵빵하게 밀어주시는 여러 기도의 동역

을 힘입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가 여러분

의 가정에도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도 확신합니다. 축복

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제목

1 올림픽 기간에 있을 사모교실과 선교사부부축제에 성

령님이 함께 하시길.

2 강사들과 참석하실 모든 분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

해 완전 무장하도록

3 참석예정자 30여명의 사모님들을 방해하는 세력들(가

정과 교회)을 물리쳐 주시도록

4 강사(황순원 선교사, 메리우 사모)들에게 영육간 강건

하도록

5 강사와 참석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CMF 사모선교원장 황순원 순회선교사 

▲연락처(213)703-0769/(972)481-1004

이슬람 뉴스 

파키스탄에서 훼손당한 교인들 공동묘지

전호진 박사
(이슬람선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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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가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며 겪은 일

들이 순간순간 떠올라 가슴이 벅차오른다. 많은 부

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고생을 ‘희생’

이라고 생각하지만 커가는 아이들이 나를 웃게 한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닌 행복이자 감

사였다.

그때는 아이들 아침 준비에 학교 보낼 준비, 남편 

도시락 준비, 아이들의 방과 후 특별활동, 장보기, 

빨래하기 등의 집안일과 운전으로 쉴 새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지칠 만도 했을 강행군이었

다. 그래서였는지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다. 1

년에 보통 2만5천마일 정도를 운전했는데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사는 내 기도를 들

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것이리라.

두 아들이 각각 초등학

교 3학년 5학년이었을 때 

남편이 하루는 저녁 7시에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주립

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게 되었다. 특히 겨울이

면 시카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는데, 밤 10

시경에 강의를 마친 남편

과 함께 돌아오는 길은 그

야말로 아찔함 그 자체였

다. 도로에 잔뜩 쌓였던 눈

이 녹으면서 안개까지 자

욱하게 끼었는데 하필이면 

그 고속도로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었다. 모든 차가 자기 헤드라이트에만 의존

해야 하니 앞차를 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앞에 차가 없으면 천천히 운전하다가 큰 트럭이 

오면 그 뒤에 바싹 붙어 뒤따라가곤 했다. 30분을 

그렇게 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길옆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쉬면서 정

신을 가다듬었다. 차를 세우자 자고 있던 남편은(

남편은 늘 그러듯 내가 운전하면 잔다) “다 온 거

야?”라고 물었다. 그때는 차라리 남편이 이 모든 상

황을 못 보고 편히 자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

었나 싶다. 그래서인지 운전대를 잡으면 어김없이 

기도가 나온다. “오늘도 모든 일정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품 안에서 기를 때가 실은 모든 부모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여

자로 태어나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

권이자, 하늘에서 받는 축복 중 가장 높은 축복이

라고 믿는다. 아찔한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했다.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무엇이든 의논

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런 엄마가 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겠지만 십대 때는 폭풍처

럼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고 혼란스럽다. 이 시기

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단 한명이라도 자신의 곁에 그런 사

람이 있다면 결코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종종 십대 청소년의 비행으로 발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한다. 나의 두 아들이 이토록 

사랑스럽고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님이 내게 자녀양육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흐뭇하게 자신의 가족을 이

룬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그때의 크고 작은 고생

이 곧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나는 ‘엄마’라

는 역할에 자부심이 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우리 어머

니들에게 가장 고귀한 덕

목이라고 믿는다. 두 아들

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앞 못보는 아빠의 장점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시력 없이도 아버지와 함

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권했다. 아이들에게 독서, 

대화, 산책, 수영, 이발 등

을 아버지와 함께 해보게

끔 하면서 ‘장애는 누구에

게나 올 수 있고 우리가 함

께 도우며 산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때때로 나와 남편이 

만나,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

명감으로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아

버지에 대한 존경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제 두 아들 모두 결혼해 내게는 네 명의 손주

가 생겼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저 

오늘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널

리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

할 뿐이다. 

이제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할 것이다. 인생의 순리에 따라 나이를 먹고 세대

가 바뀌면 그 역할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미국

에서 28년간 교사생활을 한 뒤, 이제는 은퇴해 일

흔 살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있다. 우선 네 명의 손주에게 할머니 역할을 충실

히 하면서 아직 못다 이룬 나의 꿈을 향해 남은 힘

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그 역할

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나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감사한다. 

			          <다음호에 계속>

해피 라이프 (8)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석은옥 여사와 고 강영우 박사

선교지 편지  

61년 전의 빛을 함께 나눕시다!

느가투 할아버지는 한국 방문동

안 극동방송의 3번 인터뷰에서 60

년 전과 지금 한국의 느낀 점을 물

을 때, 당시 한국은 검은 생선과 밥

을 먹던 나라, 산길과 흙탕길만 있

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60년 후

의 지금 한국은 수많은 건물과 밤

의 빌딩들을 보면 별 나라로 하나

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아이

들이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여

인네들은 아이들에 젖줄 힘이 없

어 우리 음식을 나누어주고 고아

원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라며 

6.25전쟁 이후 60년 동안 한국은 

얼마나 발전했는지 감탄하시며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오랫동안 

이 좋은 축복을 나누기를 소망하

셨습니다. 

느가투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국

회조찬기도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나누시고, 3일후 아들인 밤라쿠가 

한국에 도착해서 대원외고 이사장

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고 

한동대학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

고 대원외고에서도 밤라쿠를 학생

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6개월의 한

국어를 마스터하고, 대원외고에는 

기숙사가 없어 광진구 인근에 홈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단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에서 ”참좋

은 내친구”와 ”선교행전” 방송에 

3번 참석해서 한동대학과 대원외

고의 특별한 선행, 즉 장학금을 받

았음을 이야기하고 2년간의 고등

학교 과정 홈스테이를 도울 수 있

는 분과 한국 들어오는 항공권을 

요청드리고 결과를 기도하고 있

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을 통해 행하

실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

다. 밤라쿠에게 필요한 후원 재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스테이 500,000원/월/기간 

2년(고2-3학년) 2)한국어 과정: 

6개월(300,000원 x 6개월=180만

원) 3)항공권 170만원(아디스아

바바-한국) 특별 금액을 후원해

주시거나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약정해주시고 정기 후원자의 후원

이 필요합니다.

 

Mr. Nigatu Mekuria Mihrete(24

세에 한국전 참전 에티오피아 군

인, 85세)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하일레 슬라세 황제(My power 

of Trinity)의 명령을 받아 1951-

1952년까지 1

년반 동안 춘

천 등 동중부 

전선고지 10, 

11고지에서 싸

우다가 다리

와 손에 총상

을 입고도 중

공군의 세력을 

저지하는 공로

를 세워 4개의 

훈장을 받으

신 참전 용사

로 올해 85세

의 나이임에도 

강건하시지만 

에티오피아의 

공산화로 17년 

동안 힘들게 

사시고 지금도 

연금 없이 정

부의 1달러 월

세 단칸방에서 

9명의 가족이 

함께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이번에 

막내아들인 밤

라쿠를 데리

고 오셨다. 한

국전에 에티

오피아 군인

이 6,037명이 

참여해 536명

이 중상을 입

고 122명의 젊

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땅

에서 생명을 잃었지만 유엔 16개

국 중에서 포로가 한명도 없는 유

일한 참전 국가이다.

(오늘은 하루 종일 부탁만 하러 

다녔다. 참전 용사가 한국에 가시

길 위해 가방 하나도 없으시다. 그

래서 친구 집에 가서 가방까지 빌

려다 드리고 옛날 군복도 빌려다 

드리고 바쁘다... 참 이렇게까지 사

는 참전용사들 어디까지 도와드

려야 할지... 참전 용사들이여 힘

을 내라... 그리고 도전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국의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야하는 국회

의원과 참전용사 아저씨! 참 가난

하시다. 옷 한번 제대로 입으신 게 

없으시다. 이 비용으로 옷과 음식

이나 실컷 드시도록 하자, 내게 물

음이 온다. 속옷은 놔두고서라도...

사진 찍어 2번씩이나 모시고 가서 

동사무소 주민증 만들어드리고 여

권도 신청했다. 이제 외출복이 필

요한데..가방도 필요하고... 내 옷

은 너무 작고... 가방은 내 것을 가

지고 가도된다. 구멍 난 옷을 빨아 

잘 다림질하고 구멍을 막고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고 싶다. 참전군

인 제복은 친구인 가셔우 할아버

지께 부탁드려야겠다. 옷 한 벌...

양말 한 켤레...속옷 하나...한국에 

가면 버리는 것도 많은데 왜 이들

은 한개도 없을까? 그래서 선교사

가 필요한가보다. 에티오피아여 

다시 61년 전의 부흥으로 한국 사

람들을 도우라. 먹이고 입히고, 교

육시키고...그대들의 정신을 다시 

한국의 여유있는 자들의 마음속

에 가득 심어놓으시고 사뿐히 에

티오피아로 떠나소서!)

 

Mr.Bamlaku Nigatu Mekuria(

고등학교 1학년, 19세)

현지 학교에 10학년에 다니고 

있고 한국의 태권도를 한주에 3번

씩 배우고 있고 장래 커서 엔지니

어가 되는 것이 미래의 꿈이라고 

한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가난

한 마르카토 시장이 있는 지역에

서 살지만 후원자의 힘을 얻어 공

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어 행복해 

하고 있다.

박종국 선교사 

▲이메일: cushpark@gmail.com

에티오피아  

한동대학김영길 총장님과 

대원외고 이영구 이사장님과  

대원외고 교정에서 



가정을세우는사람들(Family Builders Ministry 이

하 FBM) 디렉터 김정진 사모가 결혼을 앞둔 청소

년들의 상담을 토대로 한 행복한 결혼방식을 제시했

다. 

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습

니다. 그러한 이유는 합당한 배우자를 발견하지 못해

서가 아니라 훌륭한 배우자감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대와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배

우자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찾으면서도 자

신이 합당한 배우자가 되는데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

합니다. 하나님께 ‘훌륭한 배우자감’을 만나게 해달라

고 간구할 지라도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거

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지라도 그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찾기에만 급

급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맞는 배우자감은 오직 한 사람만 있
습니까?

사례) 내게 맞는 배우자감은 오직 한 사람만 있습

니까? 성경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팀 스태포드(Tim Stafford)의 글

을 청소년 상담핸드북 상권에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

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혼하도록 부르셨다면, 

그 분은 당신을 위해 꼭 한 사람을 점지해 두셨을 것

이라고 하는게 나의 확신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바로 그 사람을 틀림없이 발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그

분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서 꼭 한 사람만 당신을 위해 점지해주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이 옳을 것이다.”

스테이시와 파울라 라인하트도 “우리는 한 사람밖

에 없는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

람의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구

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신자와만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분명한 제

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

은 아주 넓은 선택의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그리스도

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합당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어
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래도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팀 

스태포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결혼식 날 결혼 주례가 서약하는 질문을 

받고 ‘예’하고 당신이 대답하는 그 순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합당한 배우자다. 그 

순간까지 당신은 아마도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이후로 그 문제는 해결됐다. 영원히.... 나는 

두 사람간의 친화성(성격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인 결혼

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초

점은 친화성이 아니라 결혼의 가장 중심에서 질문되

는 그 질문이다. 당신은 ‘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

을 때까지 그 대답에 충실하고 변하지 않겠는가? 당

신이 그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합

당한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에게 합당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

부문제를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상대방 배우자

의 문제라기보다 처리되지 않은 본인의 문제가 더 많

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다른 배우자를 만난

다고 해서 지금 드러난 그 갈등을 겪지 않고 넘어간

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을 아름답게 다루시는 과정으로 지금의 갈등을 겪는

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부 안에 갈등이 생기면 화가 

난 쪽은 ‘만일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 고생

은 안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랍니다. 그리곤 마음

으로 옛 애인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를 만나고 싶어합

니다. 결국엔 현재의 배우자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는 

마귀의 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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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

작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

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언

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뺀다면 더 이상 복음서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는 법이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

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이 이 복음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1:16) 이 복음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 (막1:1-8)월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

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몰아냈다’는 표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

렇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마

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 사역

을 수행하기 앞서서 사단과 맞서서 물리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성령

의 이끄심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묵묵히 따라야 할 줄로 믿

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

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 분의 인도를 거절한

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

과 똑같게 됩니다. 설령 성령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

의 한 가운데로 내모실지라도 우리는 이를 거절해서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

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

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막1:9-13)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

작하신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이 잡힌 후’

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 행하시는 분

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아무 때나 일하시는 법이 없습

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춰 모든 일

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

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전3:7), “천하범사

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전3:1). 

따라서 우리도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

다. 농부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씨를 뿌려야 할 시

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다른 때에 뿌리거나 추수할 시

기에 추수하지 아니하면 농사에 성공할 수 없듯이, 우

리 인생도 때를 분별해야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

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후6:2

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

원의 날이로다” 종말의 여러 징조를 알려주시는 이때

에 먼저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

랍니다.

때가 있다 (막1:14-20)수

23, 24절을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들린 사

람이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소리질러 주님을 증거합

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

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을 듣고 변화될 것을 염려해 방해공작을 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

록 방해하고 설사 듣게 되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다양

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고후4:4). 사단은 영혼구원

과 교회부흥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사단은 

세상임금이므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절망감

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

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

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주님은 사

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

셨습니다. 예수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칠 때 말씀

의 능력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

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사단 권세 (막1:21-28)목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

제든지 들어와 쉬시도록 방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방

을 내어드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님께 장모의 열병을 고침 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었던 오라비를 

다시 살림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

해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죄의 짐, 질병의 짐, 걱정의 

짐, 고뇌의 짐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데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짐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

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예수님을 위한 방 (막1:29-34)금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

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치유하셨

습니다. 따라서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주님이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과의 교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

급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전5:17

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

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자

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

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막1:35-39)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가정사역 칼럼

행복한 결혼방식(1)
-배우자 선택

<5면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 다음세대를 품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

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

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땅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 태어나셨다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잡수시면서 무슨 음악을 들으시며 

무슨 찬송을 부르시고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물론 복

음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라는 옷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공해가 많

은 세상이기에 음향기기(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설교하셨

을 것입니다. 과연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와 문화적 환경이 곧 복음을 

전하는 매체이며 복음은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다

음세대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차세대연구소:(714)69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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